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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Joon Seoung  
2017   “A Ministry Strategy for Developing a Missional Multi-Cultural Church.”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110 pp. 
This study contains ministry strategies from a traditional Korean immigrant church for 
developing a missonal multi-cultural church.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 1. What is the 
current situation both in the multi-cultural context and the missonal context of the Charlotte 
Presbyterian Church? 2. What are the theological basis and missonal principals? 3.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and the ministry traits of a multi-cultural and multi-ethnic church in the U.S.? 4. 
What are the ministry strategies for developing a missonal multi-cultural church for the Charlotte 
Presbyterian Church? 
This study consists of eight chapters incuding the introduction and the conclusion. 
Chapter two gives general information of the city of Charlotte providing the background for this 
study, and a brief history of Koreans and Korean churches in the city. Chapter three handles the 
last forty years history of the Charlotte Presbyterian Church, the current multi-cultural ministy 
situation, and then diagnoses the problems. Chapter four and five provide very important 
foundations for the study beginning with these questions, “What is church?, “what is mission?”. 
These chapters provide the theological and biblical evidences, the characteristics of missional 
church, and the ministy principals researched. Chapter six provides a variety of case studies of six 
different churches: three Korean immigrant churches from the East Coast U.S., and three 
American churches from the West Coast U.S. They are good model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rganized theories, principals, and suggestions from the previous chapters. Lastly, chapter eight 
carries the overall summaries and the conclusion. 
This sudy is going to be most helpful to those who have a limited understanding of both 
the church and mission, who are suffering under the tradional church system, who are facing the 
problems of a declining immigrantion pattern in their Korean ethnic churches, and who are 
experiencing the rapidly changing ministry field from a mono-cultural and mono-ethnic context 
into a multi-cultural and multi-ethnic context. 
 
 





2017   “선교적 다문화 교회 형성을 위한 사역 전략에 대한 연구.”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110 pp. 
본 연구는 전통적 한인 이민교회에서 다문화, 다민족을 포함한 선교적 교회로의 
목회적 전환을 이루기 위한 사역 전략에 대하여 담고 있다. 이에 필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샬롯장로교회의 다문화적 상황과 사역의 현황은 무엇인가? 둘째, 선교적 
교회의 신학적 근거와 선교적 원리는 무엇인가? 셋째, 미주에 있는 다문화, 다민족 교회의 
사례와 사역적 특징은 무엇인가? 넷째, 샬롯장로교회가 다문화, 다민족 교회가 되기 위한 
사역 전략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총8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을 담고 있으며, 
제2장은 이 연구의 배경이 되는 샬롯 지역의 정보와 이 곳에 살아가고 있는 한인 및 
한인교회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제3장에서는 샬롯장로교회의 지나온 40년의 역사와 
현재의 다문화 사역을 돌아봄으로써 문제점을 진단을 하였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선교적 교회의 신학적 
근거와 선교적 교회의 특징과 사역원리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이는 이 연구의 중요한 
바탕을 제공한다. 제6장에서는 선교적 교회 사례 연구를 제공한다. 이는 샬롯장로교회에 
선교적, 다문화적으로써 다양한 모델이 되어 줄 수 있는 교회들 중 한인 교회 3개, 미국 
교회 3개를 선정하였다. 제7장에서는 앞선 1-6장에서 정리한 이론과 원리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발견된 것들을 기반으로 한 사역 전략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제8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을 담고 있다.  
 
v 
본 연구는 교회와 선교에 대한 제한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 전통적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최근 줄어드는 한인 이민자들로인해 목회의 어려움에 당면한 
한인 이민교회, 그리고 다문화, 다민족 환경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현장을 가진 교회에게 
도움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8월 27일에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샬롯장로교회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準繩)’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욥기 38:5, 개역한글) 라고 물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여러가지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받은 만큼 흘려 보내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임마누엘교회를 개척하여 당신들의 온 젊음과 인생을 드리며, 선교적 삶을 
살고 계시는 아버지 정순기 목사님과 어머니 양연심 사모님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드립니다. 닮고 싶습니다. 
또한, 사위를 언제나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고 이교린 장로님과 한결같은 
사랑과 격려로 후원해 주신 이인용 권사님께도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효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아내 이유니 사모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하늘(Emma), 
하영(Tiffany), 상급(Harry), 하라(Hara)에게 이 땅에서 표현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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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903년 11월 하와이에 첫 번째 이민교회가 세워진 이래 2017년 현재 114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미국 내 한인 이민교회들은 2015년 말을 기준으로 4,251개의 교회로 
부흥, 성장하였다.1 최근 뚜렷한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한인 이민교회와 함께 성장해 
온 이민자들은 많은 시간이 흘러 어느덧 이민 5세대들까지 배출해 낸 상태이다 그러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온 많은 한인 이민자들에게는 이민 당시의 정체성인 한국 
특유의 단일 민족주의(혹은 순혈주의)와 집단주의의 DNA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또한 이민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유지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에 고달픈 이민생활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전통과 문화를 고집하며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한인 이민자들이 모여 함께 일구어낸 것이 바로 교회이다. 자기들만의 
고유한 경험과 세계관으로 점철된 역사를 가진 한인 이민교회 내에서 한인과 비한인들, 
이민 1세대와 2세대간의 서로 다른 문화와 정체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다문화/다인종 
교회를 세우기란 어려운 일임이 분명하다. 
연구 배경(Research Background) 
필자는 2012년 1월 이래로 미국 동부의 샬롯, 노스케롤라이나(Charlotte, North 
Carolina)에 위치한 “샬롯장로교회(Charlotte Presbyterian Church)”에서 현재까지 사역 
중이다. 샬롯장로교회는 이 지역에 첫 번째로 세워진 아시안 교회이자, 한국에서 온 
이민자들을 위한 교회로서 현재 40년의 역사(1977년 8월 28일 설립)를 가지고 있다. 이 
교회의 이전 이름은 “샬롯한인장로교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Charlotte)” 이였는데, 
                                                     
1 Accessed May 12 2016.  http://churchus.net/cp/?p=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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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바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샬롯장로교회는 더 이상 한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닌 
다문화, 다인종을 위한 교회로서의 과도기를 지나는 중이다. 사실 교회 이름에서 
‘한인’이라는 단어를 빼기가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샬롯장로교회는 단순히 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 지역의 한인 이민자들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었으며, 
한국인들의 자부심이었던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회이름에서 
‘한인’을 떼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성장과 회복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한 때 이 교회는 
3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출석했었지만, 현재는 몇 차례 있었던 교회 분열로 인하여 약 
80여명 남짓의 성도들이 주일 오전 예배에 출석 중이다. 이 출석교인 중 60:40의 비율로 
50대 이상의 한인 1세대와 40대 이하의 한인 2세대들 및 비한국인으로 구분이 되며, 이들은 
다양한 국적을 가진 출석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샬롯장로교회는 교회건물을 지난 10년 동안 백인계 미국인(Caucasian), 
미안마인(Myanmarian), 몽골인(Mongolian) 그리고 베트남인(Vietnamese) 교회들에게 예배 
처소로 대여를 해주었고, 현재는 에티오피아인(Ethiopian)과 베트남계 
산지족(Montagnarlds)이 본 교회에서 장소를 빌려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때로는 건물을 나누어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 교회 간의 예배 형식 차이, 민족 간의 
문화의 차이, 또한 건물 사용방법 등으로 적지 않은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본 교회와 에티오피아교회의 연합사역으로 여름성경학교(Vacation Bible 
School, 이하 VBS)를 성황리에 마쳤고, 지난 2017년 6월 22-24일에는 서로 다른 세 민족의 
이민교회가 함께 모여 연합 VBS를 치뤄내었다.  
이런 사역의 환경 속에서 필자는 자연스럽게 다문화 교회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 
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모델이 적합한지, 어떠한 목회적 철학과 정신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고민의 연속에서 깨닫게 된 것은 선교적 
교회로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과 선교적 교회의 사역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단순히 
다문화적 무늬만 갖춘 다문화 교회가 아닌, 서로 다른 문화들이 공존하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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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선교적 교회의 신학적 근거와 선교적 기본 원리, 다문화 
사역에 대한 이해와 한국적/미국적 상황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선교적 다문화 교회들의 
케이스 연구 그리고 필자의 사역의 현장인 샬롯장로교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사역의 전략 
등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연구 목적(Purpose) 
본 연구의 목적은 한인 이민교회 속 다문화/다인종 상황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 
특성에 기초한 선교적 다문화 교회 형성을 위한 사역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목표(Goal) 
본 연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샬롯장로교회의 다문화적 상황과 사역현황을 이해한다. 
둘째, 전통적 이민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신학적 근거와 
선교학적 원리를 살펴본다. 
셋째, 미주에 있는 다문화/다인종 교회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그 패턴과 특징을 
분석한다. 
넷째, 다문화 공동체를 통한 선교적 교회로의 변화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한다. 
연구 중심 주제(Central Research Issue) 
본 연구의 중심 주제는 전통적 한인 이민교회에서 다문화/다인종을 포함한 선교적 
교회로의 목회적 전환을 이루기 위한 전략 수립이다. 
연구 질문(Questions) 
본 연구를 위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샬롯장로교회의 다문화적 상황과 사역의 현황은 무엇인가? 
둘째, 선교적 교회의 신학적 근거와 선교적 원리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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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미주에 있는 다문화/다인종 교회의 사례와 사역적 특징은 무엇인가? 
넷째, 샬롯장로교회가 다문화/다인종 교회가 되기 위한 사역 전략은 무엇인가? 
연구 방법론(Methodology) 
본 연구에는 질적 조사 방법론과 양적 조사 방법론의 방법이 사용 될 것이다. 그로 
인하여 수집 된 정보들을 가지고 연구가 될 것이며, 선교적 교회를 연구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또한 선교적 다문화 교회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위하여 
방문할 교회에서는 참여자 관찰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다 
연구 개관(Overview of the Research) 
본 논문은 총8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서론으로써 본 연구의 배경, 목적, 목표, 중심 주제, 질문 그리고 연구 
방법론을 총 망라하여 다루고 있다.  
제2장에서는 필자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노스케롤라이나 주 샬롯 지역의 역사, 
행정, 인구, 경제, 교통, 교육, 정치, 종교, 기후에 관련된 통계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울러 이 지역의 최근 이슈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현장인 샬롯장로교회의 역대 담임목사 및 관련 된 역사와 
여러가지 다문화 사역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선교적 교회의 신학적 근거에 대하여 알아보고, 아울러 제5장에서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선교학적 원리들에 대해여 다뤄보고자 한다. 
제6장은 현재 미주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다민족 교회의 
현황과 사역의 실제에 대하여 연구 및 상호 비교를 통한 적용 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제7장에서는 샬롯장로교회 상황에 맞는 사역 전략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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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롯지역의 이해와 도시 속 한인 공동체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시작이 되는 샬롯장로교회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 교회가 
지리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도시 샬롯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도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와 우리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도시를 연구하는 
학자들조차 아직도 도시(a city or the city)에 관하여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의를 찾지 
못해 애를쓰고 있다(굴릭 1989:1-21; 칸 & 오르티즈 2006:197에서 재인용). 도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이루어 지기를 바람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 샬롯이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행정구역, 인구 분포, 경제 및 교통 상황, 
교육수준, 정치적 성향 및 종교 현황, 기후 등을 알아보고 아울러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을 통하여 지역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또한, 이 도시 속의 한인 이민자들의 역사와 
샬롯 지역의 한인 교회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샬롯장로교교회의 과거와 현재를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자 한다. 
필자가 현재 사역중인 샬롯은 미국 동부의 뉴욕(New York, NY)과 미국 서부의 
로스 엔젤레스(Los Angeles, CA)에 비하여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도시는 아니다. 
그러나 근래에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10개의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규모와 크기 그리고 속도 면에서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이며, 현재도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아파트, 타운하우스 등의 거주시설이 끊임없이 신축 중에 있다. 그로 인하여 
앞으로 많은 수의 한국인들을 포함한 이주민들의 유입을 예상하고 있다. 
계속해서 다뤄질 도시로서의 샬롯에 대한 연구는 샬롯시청과 시티데이터에서 






“Queen City(여왕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샬롯은 1768년 당시 영국 왕 조지 
3세의 왕비가 된 메클렌부르크-슈트렐리츠의 소피아 샬롯(Sophia Charlotte of Mecklenburg-
Strelitz)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이름이 헌정되었다. 샬롯의 또 다른 별명은 Hornet’s Nest 
인데 이것은, 미국 혁명전쟁 동안 이 지역을 점령했던 영국의 콘 윌리스 경과 그의 군대가 
이 지역에서 쫓겨났던 당시를 회고하면서, 용맹했던 이 지역의 주민들과 상황을 회고하며 
보고했던 ‘a hornet’s nest of rebellion’ 에서 유래가 되었다. 이것은 샬롯이란 도시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다.2 
행정구역 
샬롯은 미국의 동남부에 위치한 노스 케롤라이나 주(North Carolina State 이하 
NC)에서 가장 큰 도시이면서, 지금도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이다. 북쪽으로는 
버지니아(Virginia, VA), 남쪽으로는 사우스 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SC), 그리고 
서쪽으로는 테네시(Tennessee, TN) 와 주경계를 두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가장 도시화된 
곳 이기도 하다. 샬롯은 행정적으로 맥클랜버그 카운티(Mecklenburg County)에 속해 있다. 
1696년 이래로 수차례에 걸친 합병과 분립을 거듭한 끝에 현재의 행정구역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는 7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1768년에 도시로서 인가를 
받게 된 이래로 샬롯은 지역의 도시화가 100퍼센트 이루어져 있다.3 
인구 현황 
이 지역에는 원래 약 10,000 여명의 ‘강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카타우바(Catawba) 혹은 이스와(Iswa)”라 불리는 인디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2 Accessed July 12, 2016., http://www.charlottesgotalot.com/history-charlotte 




1759년 천연두의 유행으로 인하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게 되었고, 현재는 그들의 후손인 
원주민들은 약 1,800여명 정도만이 생존해 있을 뿐이다. 1567년에 처음으로 유럽계 
이주민들이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데, 미국 인구 통계청(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샬롯은 809,958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전체의 도시에서 인구 
규모의 17번째 순서에 해당한다. 샬롯의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여성(52.2%)이 
남성(47.8%)보다 약 4퍼센트 정도 더 많고, 평균 나이는 33.3세 인데, 이는 NC 지역의 
평균치보다도 약 4.6세가 젊다. 샬롯 전체의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약 43퍼센트가 백인, 약 
35퍼센트가 흑인, 14퍼센트가 히스패닉, 5퍼센트가 아시안 그리고 원주민 인디안, 기타 
인종들 및 혼혈인종이 약 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샬롯 거주 
인구의 약 15퍼센트인 120,000여명이 미국이 아닌 타국에서 태어난 후 샬롯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이라는 것이다. 이는 NC내의 다른 도시들의 평균인 7.6퍼센트에 비해 무려 두 
배나 높은 수치이다.4  
경제 & 교통 
또한, 샬롯은 미국 내 제2의 금융도시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의 
본사가 위치한 샬롯시의 평균 연 수입은 51,034달러 인데, 이 역시 NC 의 평균 연봉보다 연 
4,000달러 이상 더 많았다. 금융업계의 호황과 여러 경제적, 지역적 요인으로 인해 샬롯은 
많은 수의 방문객을 가지고 있다.5 방문객의 상당수는 비행기 편으로 샬롯으로 방문을 
하는데 이들은 미국에서 8번째로 많은 이용객을 보유한 ‘샬롯더글라스국제공항(Charlotte 
Douglas International Airport)’을 통해 들어온다. 또한 샬롯에는 미국 동부의 남북을 
연결하는 I-77, I-85의 두 개의 고속도로가 관통을 하며, 샬롯 도심을 둘러싼 I-277과 샬롯 
외곽을 연결한 I-485를 통하여 샬롯의 동서남북을 차량으로 이동하기 자유롭고, 쉽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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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롯은 화이트 칼라 계열의 직업군이 강세를 보이는 도시이다보니 샬롯시민의 
교육상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으로 확인된다. 샬롯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25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할 때,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는 87.7퍼센트, 대학교 이상 졸업자는 
41.1퍼센트 그리고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무려 13.4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다. 100명중 
13명은 석사이상의 학위 소지자들이라는 말이다.6  
또한 샬롯에는 20개 이상의 대학교 및 그에 준하는 교육기관이 위치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대학교는 ‘노스케롤라이나주립대학교 샬롯 캠퍼스(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 이하 UNCC)’로써 약 23,000여명의 학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 학교는 
한국의 홍익 대학교와 자매결연 된 학교여서 두 학교의 학생들이 서로 자유롭게 
교환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UNCC에는 세계 80여개국에서 온 약 
1,400여명의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7 
정치 성향 
샬롯지역의 인구 분포 현황에서도 잠시 살펴보았듯이, 샬롯은 NC의 여느 
도시들과는 좀 다르게 많은 이민자들이 직업을 구해서 정착해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보니 
이 지역의 정치적인 색깔은 이민정책에 우호적인 민주당에 가깝다. 2012년 미국 
대선에서는 공화당 후보인 롬니에게는 38퍼센트를,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61퍼센트의 지지를 보내주었다. 8  흥미로운 것은 2016년 대통령 선거 
결과인데, NC 전체에서는 50.5퍼센트로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46.8퍼센트를 획득한 
민주당 힐러리 후보를 앞선 반면에, 샬롯이 포함된 맥클랜버그 카운티만 한정에 본다면, 
63.3퍼센트의 표를 확보한 민주당 힐러리 후보가 33.4퍼센트의 표를 가져간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 비해 월등히 앞섰다. 9  가까운 이웃인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기반인데 반해, 샬롯을 비롯한 NC는 정치적으로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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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 되는데, 이는 선거 때마다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에 따라 표심이 엇갈리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이민 1세대들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보수당인 공화당에 가깝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터라 이민자들에 우호적인 민주당에 정치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다. 
종교 분포 
샬롯이 속한 NC는 일명 “바이블 벨트(Bible Belt)” 라 불리는 미국 동남부의 8개 
주(State) – 알칸사스(Arkansas, AR), 미시시피(Mississippi, MS), 알라바마(Alabama, AL), 
조지아(Georgia, GA), 켄터키(Kentucky, KY), 테네시, 사우스 케롤라이나 그리고 노스 
케롤라이나 – 가운데 하나이다. “바이블 벨트"라 불리는 곳에 대한 지정학적인 위치와 
정확한 정의에 대하여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초창기 미국 이민 
역사 속 중요했던 청교도 정신을 유지하고 있고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 성향을 가진 
미국인들이 더 많은 곳을 지칭하기에 무리가 없을 듯하다.  
샬롯은 또한 미국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빌리 그레함(Billy Graham) 목사의 
고향이기도 하며, 그의 업적과 사역을 기념하는 “빌리그레함박물관(Billy Graham 
Library)”이 샬롯더글라스공항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선교 
단체인 “SIM(Serving in Mission)”과 성경 번역 단체 및 선교 후원 단체인 “JAARS(Jungle 
Aviation And Radio Service)”이 샬롯에 그 본부를 두고 있다.  
이 지역의 종교 분포를 살펴보면 복음주의 기독교(Evangelical Protestant): 
204,287명(22.2%), 주류 개신교(Mainline Protestant): 138,743명(15.1%), 가톨릭 
교회(Catholic): 78,692명(8.6%), Black Protestant: 26,612명(2.9%), 기타(Other): 
20,979명(2.3%), 정통주의 교회(Orthodox): 8,724명(0.9%), 무교(None): 442,262명(48.1%) 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샬롯의 종교는 대략 기독교(천주교 포함) 49.7퍼센트, 무교 
48.1퍼센트 그리고 기타종교(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는 2.3퍼센트로 나뉜다.10 
                                                     




주목할 점은 샬롯지역의 대표적인 멀티사이트 교회(Multi-Site Church)인 
엘리베이션 교회(Elevation Church)의 급격한 성장인데, 2006년도에 개척을 하여 2016년 
현재 8개의 지교회(campus)와 약 13,000여명의 성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전통 교회 형태와는 
다르게 크리스챤 록 뮤직, 멀티 미디어를 활용한 예배 그리고 감각적인 설교 진행 등으로 
기존 교회를 등진 젊은이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후 
습한 열대성 기후(humid subtropical climate)의 특징을 가진 샬롯은, 비교적 
사계절이 뚜렷한 편이다. 평균 기온은 약 17°C 정도이며, 연 강수량은 1,128mm 정도의 
비가 내린다. 샬롯의 서쪽으로는 카타우바강(Catawba River)이 흐르고 있고, 북서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NC 에서 가장 큰 인공 호수인 놀만 호수(Lake Norman)가 있으며, 도시 
주변에는 와일리 호수(Lake Wylie) 및 두 개의 작은 인공 강이 흐르고 있음과 동시에 
도시의 곳곳에 자연적인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있다.11 이런 연유로 샬롯은 미국 내 제일의 
정원도시로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기후는 도시의 사람들을 부지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고, 삶을 보다 여유롭게 즐기는 방식을 갖게 되었다. 삶의 윤택함을 갖게 된 
샬롯시민들은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최근 이슈 
최근에는 LGBT(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라 불리는 성소수자 
보호법에 반하는 HB2 법안(House Bill, 흔히 ‘화장실 법’이라 알려짐)을 통과시킨 NC의 
공화당 소속 팻 맥크로리(Pat McCrory) 주지사의 결정에 반대하여, 샬롯에 투자하기로 
하였던 여러 기업들의 막대한 사업 계획 철회와 취소로 인하여 샬롯시와 NC 주정부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작년 9월 샬롯 경찰의 흑인 용의자 총격 및 
사망 사고에서 기인한 인종차별 문제와 시위대로 인해 샬롯은 한 동안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과 인종 문제에 대한 이슈는 샬롯과 NC 그리고 미국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12  
도시 샬롯 속의 한인 및 한인교회 현황 
그렇다면 이 도시 안에서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은 누구이며, 
이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생활 근간이 되는 한인교회들의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샬롯 한인회 
샬롯 지역의 한인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1973년 9월 10일에 초대 한인회가 
발족이 됨으로써 그 유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처음 세 가정이 모여 시작 된 샬롯의 한인 
모임은 현재 26대 한인회 추산 약 7,000여명의 한국계(미국 시민권 보유자 및 미국 태생 
자녀들 포함) 교민이 샬롯 및 인근 지역에 살고 있다. 경제 도시로써의 샬롯은 지역의 교통 
환경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런 교통의 편의성은 이 지역의 한인들은 샬롯의 전 
지역에 골고루 흩어져 살아가도록 만들었다.  
샬롯 근교로 온 최초 이민자들은 조지아의 아틀란타(Atlanta, GA)와 버지니아(VA) 
주 근방에서 옮겨온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유학생이었거나 교수, 의사 등의 전문직종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 정착한 초기 한국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공장의 생산직 혹은 기술직으로 생계를 꾸려나갔고, 그 후 어느 정도 정착한 후에는 
자영업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민 1세대들이 겪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도시 샬롯 속 한인들은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교류를 갖지 못한체 고립된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샬롯지역의 한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인구의 유입에 비해 유출이 적다는 것인데, 
샬롯은 비교적 기후가 한국과 유사하다는 점과, 산과 바다에 근접성이 있다는 점, 특히 
자녀 교육이 좋다는 것이 장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부 직종(세탁업, 태권도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인들의 경쟁이 심하지 않기에 새로 유입되는 한국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국에서 바로 이민을 오는 사람들보다는 다른 지역을 
거쳐서 이동해 오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곳이 샬롯이다. 그렇기에 최근의 한국식 
문화보다는 좀 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한국문화가 더 보편화 된 곳이기도 하다. 또한 
샬롯은 한국인 부부로 이루어진 가정이 대부분인데, 이는 자녀 교육을 위해 유학 온 기러기 
가정이 많은 지역이나 국제 결혼(혹은 타 인종간 결혼)을 한 사람이 많은 지역과는 또 다른 
차이를 가진다. 실례로 샬롯에서 동쪽으로 약 120마일 떨어진 페잇빌(Feyetteville, NC) 
지역은 군 부대가 상주하고 있는 곳으로써 이곳은 미국 군인과 결혼 한 한국 여성들과 그 
가족들이 한인 이민 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에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일명 ‘트라이앵글(Triangle)’ 지역으로 불리는 랄리(Raligh), 더렘(Durham), 
캐리(Carry) 지역에 사는 한인들은 이 지역에 몰려 있는 관공서(랄리는 NC의 Capitol 
City이다)와 대학교들 - 듀크 대학교(Duke University), UNC-채플힐 대학교(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le Hill)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등 – 에 유학 온 학생들이나 교환 교수들, 공무원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지니스가 주 업종을 이룬다. 이렇듯 각 지역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환경과 특징에 
따라 그 곳에 모여든 한국인들의 살아가는 형편도 다르게 하였다. 
이민 1세대들의 자녀들인 미국 태생 2세대들과 부모와 함께 어린 나이에 미국에 
이민 온 소위 이민 1.5세대 한국인들이 어느덧 성장해 현재 샬롯에는 한국계 이민 
3세대까지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단일 민족과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발생하겠지만,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심한 이민생활 속에서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들 간의 반목현상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와 미국 국적을 가진 
자녀들 사이에서 국가관으로 인한 갈등은 이미 사소한 것이 되어 버린 지 오래이다. 또한 
1.5세와 2세들 간에 자리하고 있는 신분의 차이 역시 한인들 사이에 자리 잡은 갈등을 




샬롯 한인 교회 협의회 
미주 크리스천신문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으로 미주내 
한인교회는 4,251개이며, 이 중 73개의 한인 이민 교회가 NC에 위치하고 있다. 1977년 8월 
28일 샬롯에 첫 번째 아시안 교회이자, 한인 이민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된 아시안 교회(Asian Church)가 76개 이며, 이 가운데 샬롯 한인 교회 협의회(이하, 
샬롯 교협)에 가입된 한인 이민교회들은 공식적으로 20개이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샬롯 교협 미가입교회, 가정교회 등을 포함하여, 약 40개 이상의 한인교회가 샬롯에 
자리하고 있음을 추정하고 있다. 다음 장의 지도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지만(참고로, 
지도의 7번이 본 연구의 배경인 샬롯장로교회이다.), 샬롯 교협에 가입된 한인 교회들의 
65퍼센트가 샬롯의 남쪽(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샬롯의 동남쪽 지역에 한인들이 
많이 모여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지역은 학군이 좋기로 소문이 났는데, 그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학교 주변으로 이주하여 정착을 하고,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다 보니 지난 15년 사이에 
이러한 형태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샬롯지역의 한인 교회의 대부분은 한국인 이민자들 













현재 샬롯 교협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 중 1/3은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며, 샬롯 교협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한인 교회들의 대부분은 지역의 미국교회에서 
장소를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공간의 확보로 인해 다양한 사역과 모임을 제공하기에 좋다. 그래서 
자가건물이 없는 교회들보다 성장의 동력이 분명하다. 그러나 자체 건물이 있음에도 
건물로 인한 재정의 지출이 많거나, 큰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교회 성장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교회건물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교회들은 대부분 지역 내 대형 
미국교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장소를 임대함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미국교회로부터 얻는 여러 형태의 도움(주일학교, 교육 및 세미나 등)을 얻음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교회의 자가건물이 없는 이유가 - 
이로 인한 예배 시간의 잦은 변화와 예배 장소의 빈번한 이동 등을 초래하여 - 이민교회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도 하다. 
미국 내 다른 지역의 이민 교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겠지만, 이곳 
샬롯에서도 이민 2세 사역자(영어권 사역자)들이 부족한 형편이다.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겠지만, 교인수의 부족에 따른 재정의 약화로 인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와 한국어의 이중 언어가 가능한 청년 혹은 성도들이 
교육부서를 이끌고 나가는 현상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자질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또한, 한 가지 특이점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샬롯지역의 교회들간의 연합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역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성도들의 잦은 교회이동이 낳은 부작용이 아닐까 유추된다.  
요약 
본 장에서는 샬롯장로교회의 현장이 되는 샬롯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환경 및 




행정적, 지정학적인 범위와 기후 환경, 이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통계와 이들의 
경제적 상황, 교육 수준, 정치적 성향 그리고 종교적 배경등을 알아보았다. 
칸과 오르티즈는 “도시는 비교적 크고, 인구가 조밀하고, 사회 권력을 통합하는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중심지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인간 
문화를 보존하고, 변화시키고, 해석하는 역할을 한다”(칸 & 오르티즈 2006:197)고 도시에 
관하여 정의를 내리는데, 도시로서 샬롯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샬롯은 
노스케롤라이나 주안에 있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 더 크고, 도시화가 되어있으며, 이 도시를 
구성하는 시민들은 많이 배웠고, 잘 살고, 젊으며, 다양한 인종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더불어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도시인들에 대하여 더 자세히 
이해해 볼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샬롯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샬롯 지역의 한인 이민교회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미주내 다른 지역의 평균에 비하여 유독 많은 한인교회들이 
존립해 있는 상황이며, 태생적 환경에서 기인한 문제들로 인하여 제한적 교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아 볼 수 있었다. 또한, 상황과 조건에 맞게 빠르게 변화는 현실과는 다르게 
아직까지는 다문화, 다인종, 이중언어 등에 긴밀히 대비하는 이민교회가 많지 않음을 확인 
해 보았다. 
샬롯에는 현재 한국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유명하고 큰 도시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에 걸맞게 
앞으로 한인들을 포함한 많은 이민자들의 유입이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다인종, 다문화, 
영어권 중심의 목회가 주류를 이룰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샬롯에서 
목회를 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계속해서 다음장에서는 이 조사를 기반으로 도시 샬롯에 세워진 샬롯장로교회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봄으로써 본 교회의 사역의 현황과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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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롯장로교회 역사와 다문화 사역 현황 
본 장에서는 한국 이민자들로부터 시작 된 샬롯장로교회의 역사와 이 교회의 
현장이 되는 샬롯 지역의 정보 및 환경에 대하여 알아보고, 또한 한인 이민 1세대들이 
중심인 본 교회에서 펼쳐지는 다문화/다민족 사역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인 이민 교회의 역사를 이해함과 동시에 설립 이후 발생했던 여러가지 상황과 
여건을 통하여 오랜 시간동안 만들어진 본 교회의 독특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더불어 
지역적 상황화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여, 이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 볼 수 있는 다문화 
사역들을 다뤄보고자 한다. 동시에 이로 인해 발견 된 문제점들을 통하여, 이것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지난 40년의 기간동안 보관 되어 있는 교회 
연혁표와 주보 및 서류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었고, 필요한 부분은 인터뷰를 통하여 내용을 
보충하였다.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한국인들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발을 들여놓은 것으로 
미국으로의 이민 역사는 시작되었다. 같은 해 11월 미국 내 최초의 한인 이민교회인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를 설립하였고, 일년 후, 미 본토인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 한인교회가 각각 세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102명으로 출발한 한국인의 
미국 이민 역사는 114년이 지난 현재 공식적으로 약 210만여 명, 비공식적으로 약 3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중 한인 이민교회는 현재 약 4,300여개가 미국 
전역에 존립하고 있는 상태이다(크리스천투데이, 2015년 조사인용). 이를 계산해 보면 
평균적으로 한 교회당 약 60여명의 교인이 출석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샬롯은 지역적 독특성으로 인하여 적은 한인 인구인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한인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샬롯장로교회는 설립초기에 한인 이민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를 해오다가 현재는 한인만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교회가 
아닌 다민족, 다종족을 품는 목회를 몇 년 전부터 시작하였고, 현재 최소 5개의 언어와 




필자는 이러한 환경에서 영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성도들의(English Ministry, 
이하 EM)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목사로 시작하여, 지금은 행정과 한국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성도들(Korean Ministry, 이하 KM) 의 사역까지 함께 돌보는 부목사로서 약 5년 
7개월째 사역 중이다. 필자가 섬기는 샬롯장로교회는 다른 한인 이민교회들과는 조금 
다르게 다문화(Multi-Cultural), 다인종(Multi-Ethnic) 목회를 지향하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지난 몇 년간 적지않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은 크레프트가 
“모델, 이론, 세계관은 모두 변화 될 수 있으며, 새로운 모델은 특정한 일련상들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고, 주요한 부분의 급격한 전환을 초래 할 수 있다”(크레프트 
2006:87)고 말한 것처럼, 이민교회 사역현장을 목회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던 것에서, 
선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으로의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 내었다. 이후, 
샬롯장로교회는 목회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샬롯장로교회의 역사 
샬롯장로교회는 1977년 8월 28일 설립된 이래로 2017년 8월 27일 주일에 40번째 
기념일을 준비중에 있다. 초대 담임목사와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 개척이 이루어졌고, 그 
동안 4명의 담임목사가 시무하였다. 현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2번의 교회 이전과 여러 
차례에 걸친 교회 확장 공사를 하였고, 1번의 교회 합병을 이루어 내었으며, 3번 이상의 
크고 작은 교회의 분열이 있었다. 
역대 담임목사 및 교회 역사 
제 1대 담임목사 최태식(1977년 8월 – 83년 6월), 새로운 시작  
샬롯장로교회는 1977년 8월 28일 샬롯에 있던 ‘어셈블리오브갓 (The Assembly of 
God)’ 교회의 본당에서 설립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초대 담임인 최태식 목사와 여러 
성도들이 합심하여 샬롯 지역에 첫 한인 이민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본 교회 설립시 
교회명은 한글로 ‘새언약교회’였고, 영문으로는 ‘The New Covenant Church’ 로 사용하였다. 




동시에 한인 이민자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장소였기에, 샬롯 지역을 넘어 
인근의 많은 한인들이 남녀노소, 종교유무를 막론하고 몰려 들게 되었다. 교회는 빠르게 
성장했고, 교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온 교인들이 독자적으로 머물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교회 설립 후 약 2년이 지난 1979년 12월에 독립 건물을 구입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당시 70,000달러를 들여 건물을 구입하였고, 40,000달러를 더 투자하여 
리모델링 후 교회 이전을 하게 되었다. 1980년 6월 22일에는 첫 임직식을 가지게 되어 장로 
1명과 안수집사 2명을 임명하였다. 그 후 1981년 4월 본 교회는 ‘미주한인장로교단(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비로소 ‘샬롯한인장로교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Charlotte)’로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다. 본 교회가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한인장로교회’로 불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이후 초대 
담임인 최태식 목사는 1983년 6월을 마지막으로 교회를 사임하였다(당회회의록 2007). 
제 2대 담임목사 송영성(1983년 9월 – 2001년 1월), 성장과 분열 
초대 담임 목사가 사임한지 약 3개월이 지난 후, 후임으로 송영성 목사가 
부임하였다. 송 목사는 역대 담임 목사 중 최장기간 재임을 하며 교회를 성장시켰고,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1987년 1월 재직회에서 교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교육관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380,000달러를 들여 공사를 시작하여 그 해 12월에 헌당식과 함께 
1명의 장로 취임과 1명의 안수집사 임직을 더불어 진행하였다. 3년이 지난 1991년 8월 
2명의 장로와 3명의 권사가 임직을 받았으며, 다시 3년이 지난 1994년 8월 1명의 장로를, 
또다시 3년이 지난 1997년 8월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7명의 안수집사와 4명의 
권사를 임명하였다. 이 시기에는 3년을 주기로 장로, 안수집사 및 권사를 임명하였는데, 
교회의 성장에 따른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본 교회는 다양한 사역들로 지역과 사회를 이끌고 섬기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민 1세대들의 고민인 2세 교육과 한글학교를 통한 언어 및 전통 예절교육으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데 많은 이바지를 하였다. 다양한 성도들과 많은 일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성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앙의 배경(천주교, 침례교, 장로교 등)에 
따라 또한 이익, 이해에 따른 인간관계들로 인해 크고 작은 무리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또 
다른 교회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지역의 첫 교회이자 모교회로의 
숙명이겠지만, 이때 생겨난 불신과 오해들이 아직까지도 이 지역 교민사회에 앙금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때 아쉬움을 금 할 수 없다. 샬롯장로교회는 당시의 이러한 위기들도 
슬기롭게 잘 대처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거두었고, 그로인해 현재 본 교회가 위치한 
주소지로 교회를 이전하기에 이른다. 2000년 9월 1,150,000달러로 땅과 건물을 구입하고, 
약 350,000달러의 리모델링비를 더해 교회를 새롭게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교회 
장소에서의 기쁨도 잠시 2001년 1월 2대 담임 목사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교회가 또 다시 
분열하기에 이르렀다 (당회회의록 2007). 
제 3대 담임목사 이희윤(2001년 2월 – 07년 11월), 합병 그리고 또 다른 분열 
2대 담임목사가 본 교회사임 후, 불과 삼일 후 샬롯의 다른 지역에서 개척예배를 
드리게 되었다.13 이런 혼란 속에 2001년 2월 이희윤 목사가 제 3대 담임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충격과 갈등은 서서히 수습이 되었고, 9개월 뒤인 2001년 11월 샬롯 지역내의 다른 
한인 교회였던 “성서장로교회(The Bible Presbyterian Church)”와의 합병이 성사되어 두 
교회가 한 교회로 출발하기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사건은 교회분열로 인해 발생했던 
어려움을 감소시켰으며, 교회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었다. 3대 목사의 부임과 교회의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는 계속 되어 20-40대의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레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로 인해 교회는 
체육관과 교육관 확보를 위한 교회 확장 공사를 2003년 8월 결정하게 되었다.  
2004년 10월 본 교회는 이전의 미주한인장로교단에서 “미국장로교단 (Presbyterian 
Churches in America, 이하 PCA)”으로 옮기게 되었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삼았다. 두 달 
뒤인 12월에는 1명의 장로와 2명의 안수집사를, 2006년 8월에는 3명의 장로와 3명의 
권사를 임명하면서 계속되는 교회의 성장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웠다. 이 시기에는 
                                                     




젊은이들의 성장이 두드러 졌으며 기존 교인들과 새로운 교인들간의 조화로 인한 다양한 
사역들이 펼쳐졌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 역시 이듬해인 11월에 3번째 담임 목사의 사퇴로 
인한 성장의 제동을 겪게 되었다(당회회의록 2007). 
임시목사 강준원(2007년 12월 – 08년 11월), 위기와 침체 
3대 목사가 교회를 사임하고 난 후, 교회 성장의 중심에 있었던 20-40대 그룹이 
대부분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그로 인해 교회는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교회 
개척 맴버였던 당시 50-60대 이상의 성도들만 교회에 남게되었고, 어린아이들과 젊은층의 
성도들은 더 이상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활발했던 교회학교 사역과 대부분의 
사역들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며, 다양하게 제공되었던 예배들도 중단이 되었다. 새로운 
담임 목사를 모셔오기 위한 노력들은 많았으나, 담임 목사의 사퇴와 성도들의 이탈로 시작 
된 성도들 간의 분열은 1년 이상의 담임 목사의 공백으로 이어졌다.  
이 당시 PCA 산하 동남부 노회에서 파송 된 강준원 목사의 임시 담임 체제가 지속 
되었고, 2008년 1월 수년 동안 이어져 온 교육관 및 체육관 건축 공사를 마치고, 교회 
30주년 기념하며 헌당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 시기에 교회는 창립 이래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활발했던 당시 300명 이상의 성도들은 온데 간데 없고, 20명 
미만의 성도들만 교회에 남아 자리를 지키는 일이 빈번하였다. 큰 교회당에 적은 숫자가 
모이는 것도 큰 문제가 되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재정의 부담감은 교육관 신축에 따른 
재정의 압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결국 샬롯장로교회는 존폐유무에 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제 4대 담임목사 나성균(2008년 12월 – 현재), 도전 그리고 희망 
우여곡절 끝에 제4대 담임으로 나성균 목사가 청빙되었다. 한국과 미국에서 다양한 
목회 경험을 겸비한 나 목사는 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함과 동시에 교단과 지역 교계를 
위한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교회의 체질을 바꾸려 애를 썼다. 사분오열된 교회의 




좌절한 성도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경험한 성도들이기에 회복이 쉽지만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회에서는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주역인 교회의 젊은이들과 다문화, 다인종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본 교회의 
정체성과 같았던 ‘한인’을 교회 이름에서 빼기로 한 것이다(아직 통용되는 몇 개의 공식 
서류에는 이전의 영문 표기가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이전의 담임 목사들과는 
다르게 영어에 능통한 나성균 목사와 한인으로는 드물게 미국 주류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교회 창립 맴버이자 선임 장로의 과감한 결정이었다.  
이것을 통해 본 사건은 교회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어쩌면 샬롯의 
모교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과도 같은 중요한 결정을 이뤄냄과 동시에,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예배로의 변화와 새로운 사역의 변화들을 초래하게 하였다. 
지난 2014년 8월에는 2명의 장로, 5명의 안수집사 그리고 4명의 권사를 임직하며 교회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2017년 8월 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며 
4명의 장로와 2명의 권사가 피택되어 훈련받기에 여념이 없다. 아직까지는 교회 개척 
맴버이자, 이민 1세대들인 성도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다문화, 다인종 목회로서의 
신속한 전환을 이뤄내기는 어렵지만, 이중언어를 사용하며 다문화 다인종을 포용하는 
사역적 과도기 상태에서 정체중인 상황이다. 도널드 맥가브란은 “교회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은 양을 찾고, 교회가 성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맥가브란 1987:58) 말했는데, 샬롯장로교회의 역사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샬롯장로교회의 이해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샬롯장로교회는 이 지역에 첫 번째로 세워진 한인교회이다. 
현재는 약 80여명의 성도들이 주일 오전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오랜 역사에 비해 
성도수가 적은 이유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샬롯의 모(母)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주로 떠나게 되는 부류는 개혁파 혹은 소수들인 경우가 많다. 본 
교회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분립, 독립된 부류들이 당시에 중간층 혹은 젊은 
층이 대다수였다. 이 결과로 현재의 샬롯장로교회의 출석교인의 약 절반은 60대이상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의 갈등과 아픔을 경험한 터라 피해의식이 강하다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60대 이상의 성도들은 한인 이민 1세대, 한국어 사용자, 
중(重)직분자(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상), 본 교회 출석 20년 이상(대부분은 30년이상), 
샬롯 토박이 등으로 묘사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또한 40대 이하의 젊은 층이 또 다른 절반을 차지한다. 이 부류를 살펴보면 
전문직, 영어사용자(혹은 이중언어자), 한국계 미국인, 다인종, 다문화, 본 교회 출석 
10년이하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교회의 구성원의 형태를 보자면 모래시계 모양이라 할 
수 있겠다. 서로 다른 두 부류가 한 지붕 두 가족의 형태로 지내오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본 
교회에서 사역을 해 오며 경험한 것은, 샬롯에 거주하는 기존 한인 1세대들은 본 교회로의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 차례 분립과 독립으로 교회가 나뉘어진 상태이고, 
이후 사실과는 다르게 과장된 소문들과 교회를 떠난 성도들로부터 전해진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들로 인해 샬롯의 한인들에게는 본 교회가 기피대상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교회에 남아있는 교회의 개척 멤버인 대부분의 성도들은 더 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며 그로 인해 다른 한인 교회들과의 교류가 현재까지도 쉽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것은 악순환의 반복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는 다르게 40대 이하의 젊은 층은 다문화, 다인종의 형태를 띄고 있다. 
현재까지는 약 12개의 다른 여권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최소 17개이상의 다양한 문화들이 
이 공동체에 머물거나 거쳐갔으며, 영어를 공통언어로 사용하되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는 인종들이 모여있다. 한국인이 아닌 대부분은 다른 아시안이든지, 아시안 문화에 
대해 호기심이 있는 미국인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전공과 직업을 가진 자들이다. 작은 것 
하나라도 아시안 혹은 한국과 관련된 것이 이들과 연관이 되어있다. 이는 다른 한인 
교회와는 지극히 다른 현상이다. 개척 1세대의 자녀들과 그들의 친구들이 모여든 형태의 




이미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난 상태이며, 현재 새롭게 모여든 그룹은 오히려 샬롯에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본 교회의 최대 장점은 다른 한인교회들에 비하여 교회의 건물과 면적이 월등하게 
크다는 데에 있다. 본당의 규모는 약 350여명이 한 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규모이며, 
교회 내에는 2개의 사무실(당회장실, 교역자실)을 비롯해서 1개의 체육관(500여명 
수용가능), 1개의 다목적 예배실(150명 수용가능), 17개의 교실(각 15-50명 수용 가능) 및 
차량 80여대가 동시주차 가능한 주차장이 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바 아쉽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환경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러나 약 7년전부터 이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시작하는 노력이 있다. 교회건물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PCA 교단 속이며 성도들의 90퍼센트가 백인 중산층 계층인 
호프커뮤니티교회(Hope Community Church)가 본 교회 체육관을 임대하여 최근까지 
사용하였으며, 현재도 몬타냐드(Montagnard, 베트남 산지족 사람들 –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 통역을 도왔던 부족) 민족의 교회인 그레이스 몬테그날드 얼라이언스 교회(Grace 
Montagnard Alliance Church)와 에티오피안 교회인 엘카봇 이벤젤리컬 교회(El-Kavod 
Evangelical Church)가 본 교회건물을 사용 중이다. 또한 몽골인(Mongolian), 미안마인 
(Myanmarian), 나이지리아인(Nigerian) 등 예배의 장소가 필요한 여러 나라의 이민자들에게 
주일 예배 처소를 빌려주고 있다. 교회 건물과 장소를 주일에는 이렇게 활용하며, 평일에는 
현재 샬롯러닝아카데미(Charlotte Learning Academy)라는 학교에 장소를 대여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약 20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립학교에게 교회 건물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까지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유니티클레시컬차터스쿨(Unity 
Classical Charter School) 이라는 초등학교에 건물을 임대해 줄 예정이다. 또한 주말 저녁과 
공휴일에는 결혼식과 여러 행사의 장소로 건물을 대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교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들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전통적인 
교회 건물로서의 사용과 현실을 고려한 최선의 건물 활용을 통한 교회 홍보와 재정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의견 대립이 성도들간에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또한, 샬롯장로교회는 빌딩들로 가득 채워진 도시 중심부에서 남쪽으로 차량으로 
10여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도심지가 가깝다는 것은 교통편이 편하다는 의미도 된다. 
다양한 노선의 버스와 도심지를 향하는 전동차 정거장이 교회와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버스정거장은 교회의 정문과 채 열 걸음이 되지를 않는다. 이러한 조건은 접근성에 있어서 
큰 장점을 가진다. 
한인 이민교회 속 다문화의 이해 
한국인에게는 본래 ‘단일 민족’이라는 자긍심이 대단하다. 필자가 어려서부터 
빈번하게 들었던 말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국가)’ 이라는 것인데, 민족 
정체성에 관한 측면에서 큰 자부심을 주었던 단어였다.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하나의 
민족이 구성하는 국가’라는 의미이다.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아마도 ‘소수민족을 갖고 
있지 않는 국가’라는 뜻이 될 것이며, 이 말의 반대말은 바로 ‘다민족국가’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7년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감스럽게도 더 이상 단일민족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30년 한국 전체 인구의 10퍼센트 이상이 일명 코시안 
‘Kosian(Korean+Asian)’으로 불리는 이들의 비율이 될 것이라 말한다. 14  필자가 이런 
언급을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미국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온 많은 한인 
이민자들에게는 이러한 단일민족의 DNA 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순혈주의의 계보를 잇고 있다고 생각하며 산다. 그렇기에 미국에서의 고달픈 
이민생활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전통과 문화를 고집한다. 이런 한인 이민자들이 모여 함께 
일구어낸 것이 교회이다. “중국인이 이민을 가면 식당을 세우고, 일본인은 회사를 세우고, 
한국인은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은가? 이러한 역사가 있는 한인 이민교회 
내에서 한인과 비 한인들간의 서로 다른 문화와 정체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다민족, 
다문화 공동체를 세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혈통적으로 한국인은 다문화를 이루기에 너무도 힘든 민족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지만 한국인들에게 흑인 혹은 동남아인들은 무시의 
대상이며, 백인 혹은 유럽계 사람들은 선망의 대상인 경향이 있다. 한국인 전부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사고방식이 공유된다는 것이다. 이런식의 
사고방식은 비단 한국의 한국인들에게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곳 미국의 
한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백인과 결혼한 한국인들과 흑인과 결혼한 한국인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 하나의 예라 할 수 있겠다. 
Korean Ministry (KM)와 English Ministry (EM)의 의미 변화 
KM 이라 불리는 한국어권 목회와 EM 이라 불리는 영어권 목회의 구분은 미국내 
한국 이민 교회들을 대표하는 특징이기도 하다. 성도의 규모가 큰 교회들은 다양한 형태의 
영어 예배/모임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형편이되지 않는 대부분의 한국 이민 교회들은 
제한적인 영어 통역을 제공할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EM 의 
구성원들에 대한 것이다. 샬롯장로교회의 개척 초기와 전성기때의 상황에서는 EM 이라고 
하면 한국 이민 1세대들의 자녀들의 대부분이었다. 부모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 가정 
교육이 부족했던 터라 한글을 잊어버린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고 영어가 일상언어가 된 
아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아이들을 영어로 교육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식 상황으로 
이해하자면 일종의 교육부서 형태를 띠고 있던 것이 EM 이었다. 다시 말해 EM은 영어로 
가르치는 교육부서 혹은 영어가 주요 언어인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기관인 셈이다. 그러나 
현재의 샬롯장로교회에서의 EM 구성원은 외국인 혹은 한국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임(non-Korean Speaking Group)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다. 이전의 
샬롯장로교회와 현재 대다수의 한국 이민교회에서는 EM 들이 그저 하나의 기관 혹은 교육 
부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영어로 소통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현재 샬롯장로교회 EM 의 정체성인 것이다. 
록스버그는 변화와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형성시켜 주었던 틀, 즉 그들의 




한국인 이민자 중심의 교회에 새로운 형태의 인종들이 들어와 함께 동거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동역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배와 통역 
어떤 교회, 공동체 이든지 언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에드거 쉐인은 기존 세력과 
신진 세력이 함께 겪는 코뮤니타스(Commununitas)의 상황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주요한 
사상 중 첫 번째는 공통의 언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에드거 쉐인 1990:70-93, 
록스버그 2009:175에서 재인용). 그 만큼 언어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구분하는 힘을 
가진다.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다해도, 그 사용하는 어휘에 따라 사람들의 집단이 
구분되기도 한다. 다문화/다인종 사역에서도 언어는 지대한 역할을 한다. 서로 다른 
출신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언어의 중요성은 훨씬 더 강해진다. 
샬롯장로교회는 한국인 교회에서 다인종 교회로의 전환을 시작하며 이 언어의 장벽 
앞에서 상당한 고전 중이다. 명색이 다문화/다인종 교회라 하지만, 주요 언어는 영어가 
아닌 한국어이다. 이 공동체의 태생적인 한계 앞에 나온 대안은 통역이다. 한국어로 
드려지는 예배에는 통역자가 배치되어 한글에서 영어로의 통역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4-
5명의 이중언어자들이 두 다른 언어 집단 가운데서 통역자로 사역 중이다. 이 통역을 
통하여 샬롯장로교회의 성도들은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으며, 한 비전으로 뭉칠 수 있게 된다. 사실 비한국인들이 한국인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본 교회 역시 호기심으로 왔던 많은 비한국인들이 머지않아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오히려 언어가 불편함에도 지금 본 교회에 남아 있는 
비한국인들은 아시아/한국 문화(한국인 친구, 한국 음식, K-Pop, K-Drama 등)를 
좋아하거나, 한국/아시아 관련 학업 전공자(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국제학 등) 들이거나, 
한국/아시아 관련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1/2, 1/4, 1/8의 비율로 한국인 
혈통을 가진 한국계 혼혈들이다. 그렇기에 최소 6개월 이상 출석중인 비한국인들은 통역을 




샬롯장로교회는 통역뿐만아니라, 예배의 곳곳에서 영어 사용 성도들을 위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예배 중 사용되는 모든 주보 및 PPT 에는 한글/영어가 동시에 
제공이 된다. 또한 이중언어가 가능한 담임목사는 설교와 광고시 중요한 부분에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재차 설명을 하여 이해를 돕는다. 또한 예배시 사용되는 찬양들은 영어와 
한글로 병행하여 불리고 있다(예를 들어 찬송가를 부를시 1절을 영어로 하고, 나머지 절은 
한글로 하든지, 영어로 만들어져 한글로 번역된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을 
한글과 영어로 번갈아가며 함께 부른다든지 하는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영어를 
사용하는 비한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하기도 하며, 한글 가사에 영어 표기를 달아주어 
읽기에 용이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또한 영어권 성도들을 위하여 오롯이 영어만 
사용하는 설교(어린이 설교)도 제공된다. 사실 이렇게 진행되는 예배는 양쪽 집단에 다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순서가 매끄럽지 못하거나, 너무 한국적인 내용의 설교와 찬양 
혹은 너무 미국적인 찬양과 표현들은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한다. 또한, 예배의 
순서들을 준비하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된다. 그러나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드리는 
은혜로운 예배의 모습은 이런 불편함을 뛰어넘고도 남는 에너지를 제공해준다. 
장소 대여 
샬롯장로교회는 지역과 개인의 필요에 대하여 크게 세 종류의 방법으로 교회 
건물을 임대 및 대여해 주고 있다.  
첫째는 자립하지 못한 다인종 교회들에게 예배 처소를 제공하고 있다. 초창기 한인 
이민교회 역사를 되 돌아볼 때, 미국 현지의 교회들의 헌신과 협조 없이는 교회 성장에 
대하여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체적으로 독립 교회 건물을 구입하기 어려운 시절에 미국 
교회들의 배려로 한국 이민 교회들은 예배할 장소를 빌릴 수 있었다. 그 후 교회의 성장을 
통해 자립이 가능해 지면서 한인 이민 교회는 하나, 둘씩 건물을 구입해 독립할 수 있었다. 
샬롯장로교회는 이런 이전의 사랑을 기억하며, 샬롯 지역의 아시안 교회 중에서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지난 2008년 1월 이래로 2016년 1월까지 미국의 백인 
중산층(출석교인의 90% 정도가 백인이고, 그 외는 백인과 가정을 이룬 유색인종이다.) 
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본 교회 건물을 무료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PCA 교단 소속의 
호프커뮤니티교회(Hope Community Church)는 본 교회의 체육관(450명 수용 가능) 및 
6개의 작은 교실(20-25명 수용 가능)을 지난 8년의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하였다. 본 교회 
보다도 많은 성도(약 350여명)들이 출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랜기간 동안 
본 교회 건물을 떠나지 않았고, 본 교회와 성도들은 최선을 다하여 이들을 섬기었다. 
이것은 샬롯 지역사회와 특히 한인교계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둘째는 지역 주민을 위하여 개방하고 있다. 본 교회는 주말을 이용하여 교회의 
체육관과 식당 그리고 본당 시설을 이웃 주민들의 결혼식, 성인식, 생일파티, 세례식 혹은 
각 나라별 모임을 위하여 요청시 빌려 주고 있다. 가끔은 교회에서 감당하기 힘든 세속적인 
행사들이 벌어져 곤욕을 치루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교회의 건물을 
개방함으로써 교회의 문턱을 낮추며,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작업을 구준하게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인들을 비롯하여 미국인, 인도(Indaia), 필리핀(Philippines), 
베트남(Vietnam), 중국(China), 에티오피아(Ethiopia), 에리트리아(Eritria), 콩고(Conco), 
나이지리아(Nigeria), 가나(Ghana), 감비아(Gambia), 말리(Mali), 우간다(Ugnada), 
멕시코(Mexico), 온두라스(Honduras), 칠레(Chile) 등등 최소 20개국 이상의 나라와 그 외 
여러 다양한 단체의 모임들이 본 교회를 이용 중에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교육 사업을 위하여 건물을 제공하고 있다. 본 교회는 
샬롯러닝아카데미라는 공립 중, 고등학교에 벌써 3년째 교회 건물을 대여해 주고 있다. 
사실 본 교회의 성도수가 충분하다면 그 성도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저렴한 가격에 교육의 장소를 제공해 줌으로써 교회 자체적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공공 기관의 자원들로 시작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6년 
8월부터는 매주 토요일마다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과 섬김을 감당하는 샬롯 밀알 
선교단(Charlotte Milal Mission)이 본 교회 소예배실과 각 교실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예수 




통하여 본 교회 독자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장애인 선교를 동역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지난 2015년 9월에는 기독교 교육과 음악 교육을 통한 기독교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대학교(Chun University)가 개교를 하였고, 내년에는 명문 공립 초등학교인 
클레시컬차터스쿨이 교회 건물을 대여 할 예정인데, 학생, 청년과 어린이들 그리고 
학부형들이 자연스레 교회로 유입되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표면적으로 교회의 다문화 사역과 관계 없어 보일 수 있으나 노령화 되고 
여유롭지 못한 본 교회의 인적 자원의 한계 속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다인종 및 다문화 사역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장소를 빌려 쓰는 사람들이 비록 
샬롯장로교회의 예배에 당장 참석하거나 교인으로서의 동질감은 없겠지만, 이미 113년 
전에 시작 된 한인 이민교회의 역사처럼 적어도 본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혜택과 유익을 
체험한 다른 민족들과 기관들 역시 각각의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였을 때, 그 곳에서 또 
다른 열매들이 맺혀질 것을 기대해 본다. 
다양한 다민족/다문화 사역 
샬롯장로교회는 작년 7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2015년 가을부터 본 
교회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에티오피안 민족의 교회인 엘카봇 이벤젤리칼 교회(El-
Kavod Evangelical Church, 이하 EEC)와 함께 여름성경학교(Vacation Bible School, 이하 
VBS)를 치뤄낸 것이다. 본 교회 부임 후 2번의 단기 선교(Haiti & Guatemala)와 3년 전부터 
VBS 를 이끌어 온 필자와 청년들의 노하우가 있었기에 다른 선교적, 목회적 차원의 VBS 
가 구상될 수 있었다. 먼저, 엘카봇 이벤젤리칼 교회 역시 본 교회와 마찬가지로 
에디오피안 이민 1세대들 중심으로 구성 된 이민 교회였기에 한국과 에디오피아의 서로 
다른 문화의 융화가 중요했다. 그 뿐만 아니라 본 교회에 출석중이며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미국인 교사들의 문화와 더불어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두 민족의 자녀들과의 협업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다. 본 교회의 설립 이래로 처음 
진행해 본 사역이었기에 미비한 점이 많았고, 두 민족간의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선생님들(교사 및 학생 리더) 그리고 여기에 약 20명 이상의 자원 봉사자들까지 약 120명의 
인원이 함께 어우러진 VBS 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본 교회는 VBS 를 치뤄본 경험과 
경험자들 그리고 장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어린이들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했고, 
엘카봇 이벤젤리칼 교회는 다른 부분에서는 부족했지만 다수의 어린이들이 확복하고 
있었기에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것이 본 교회와 비슷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다인종/다문화 사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없다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닌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사역들을 
만들어 가는 것 역시 중요함을 말하고 싶다. 
또한 앞서 언급 한 대로, 본 교회는 지역 사회에 교회 건물 임대 및 대여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된다. 주로 담임목사를 통해 각각의 계약이 이뤄지고, 필자를 
통해 교회 장소 사용 및 기구 조작법 등이 설명된다. 본 교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일부는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과 그 손님들은 비기독교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담임목사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며, 필자 
역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한국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오직 이웃과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통로가 되고자 하는 이유에서 시작한다. 
요약 
필자는 본 장에서 한국 이민자들로부터 시작 된 샬롯장로교회의 역사와 본 
교회에서 펼쳐지는 다민족, 다문화 사역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국인의 미국 이민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다루어 봤으며, 샬롯장로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 초대 담임 
목사부터 현재 재직중인 4대 담임 목사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설립과 이전, 부흥과 성장 및 
침체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현재 샬롯장로교회가 가지게 된 독특성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인과관계를 교회연혁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교회의 지난 40년의 역사 속에서 15명의 




샬롯장로교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직분을 통하여 교회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전통적인 
한국식 목회 형태라 할 수 있겠다. 아울러 샬롯장로교회에서 현재 시행중인 다문화 
사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를 통해 본 교회가 사역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것들을 
알아 볼 수 있었다. 
 본 장을 작성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바로 
선교적 공동체요, 교회임을 깨닫고 샬롯장로교회와 그 안에 속한 다문화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발견한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들의 독특한 공동체가 되도록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다(구더 2015:159)고 대럴 구더가 말한 것처럼 이 지역에 독특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그 분의 뜻과 계획에 더욱 민감해져야 하겠다. 미국 내 한인 
이민자의 유입이 줄고 있는 현실,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줄고 있는 형편 그리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동일민족, 자민족 중심의 목회는 성장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제는 눈을 돌려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과 문화를 고려한 목회와 선교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할 시기이다. 이미 늦었다 말할 때가 빠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장을 통해서 갖게된 샬롯 지역과 샬롯장로교회에 대한 정보들 위에, 
다음장에서는 전통적 이민 교회상황에서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신학적 근거를 
수집하도록 할 것이다. 교회가 무엇인지, 선교적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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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교회의 신학적 근거  
본 장에서는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의 영국 교회의 위기론에서 시작 된 
교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후 발전되어 서구 교회들을 거쳐 현재는 세계 곳곳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신학적 근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대하여 “교회란 무엇인가, 선교적 교회의 성경적, 신학적 원리는 무엇인가” 의 질문을 
가지고 개진해 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하여 선교적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근거로 
미주 한인 이민 교회들의 독특한 정체성과도 같은 전통적 – 혹은 한국의 1970-80년대 
사고방식으로 이루어진 – 이민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신학적 근거들을 
살펴보려한다. 특히, 필자가 사역중인 샬롯장로교회를 전통적이며, 한국적인 조직체에서 
선교적이고, 다민족적 교회로의 전환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교회란 무엇인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엡 1:22, 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세주시니라(엡 5:23).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12, 27). 
오늘날 선교적 교회는 많은 이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선교적 
교회에 대하여 쉽게 정의내리거나 선교적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교적 교회는 어떤 형식이나 유형으로 정형화될 수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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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정의나 모델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선교적 교회의 신학적 근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먼저 교회란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잘 정리한 신학적 
견해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다. 
‘교회’의 어원 
구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두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보통 
‘에드하(edhah)’와 ‘콰할(qahal)’으로 사용되는 데, 이 두 단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칠십인역(LXX)에서는 ‘에드하’가 
한결같이 ‘쉬나고게(sinagoge)’로 번역되었는데, ‘콰할’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예언서에서 ‘쉬나고그’로 변역되었고, 신명기, 사사기, 느헤미아, 시편에서는 
‘에클레시아(ecclesia)’로 번역되어 있다(제이 1986:11). 또한, 에드하는 원래 지명에 의해 
모임(gathering)이며, 이것이 이스라엘에 적용될 시 이스라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사회를 
의미했고, 콰할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만남(meeting)을 의미했다(벌코프 1981:555).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헬라어 단어인 ‘에클레시아(ekklesia)’로 표현된다. 이 단어는 
사실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모임, 집회라는 뜻과 그 성회로 모인 개개인들을 
동시에 의미한다. 신약에서 이 단어는 73회 정도 사용되었는데, 특히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사용보다는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 영상 단어를 통하여 
교회론을 전개하고 있다. 에베소서에서 에클레시아를 단수로만 사용되었는데, 성경적 
관점에서 교회는 오직 하나이며, 각기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할 때는 복수로 사용한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하여 설명할 때 사용한 단어는 다음과 같다. 성도(9회), 
몸(8회), 무장한 군사(8회), 신부(7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4회), 아들, 가족(4회), 
건축자, 건물 또는 성전(3회), 찬양의 노래, 제물(2회), 새 사람(2회) 등이며, 이 밖에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와 깊이, 하나님을 닮아 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왕국, 빛의 자녀, 
지혜로운 사람, 대사들(ambassadors)과 같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교회의 본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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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였다(벤 엔겐 1999:60, 61). 복음서에서는 두 곳에서만 예수에 의해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8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라는 말은 
교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베드로부터 시작된 사도직 계승권의 근거가 된다(Cross & 
Livingston 1974:287). 또한, 에베소서를 연구하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교회관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바울은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통일성(unity), 성결성 또는 
거룩성(holiness), 보편성(catholicity)에 관하여 강조하였고 그 후, 후대에 
사도성(apostolicity)이 첨가되어 이 네 가지 본질이 교회에 대한 속성으로 오늘까지도 
이해되고 있다(벤 엔겐 1999:77).  
‘교회’의 정의에 관한 다양한 견해 
키프리아누스(Cyprianus)와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는 교회론의 초기 연구에 
대하여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들이며, 종교 개혁자 중 한 사람인 존 칼빈(John Calvin)의 
신학은 교회론이 중심이라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교회론과 깊은 연관이 있다. 칼빈은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 제4권에서 그의 교회관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교회는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교제임을 밝힌다(칼빈 2006:7-43). 또 다른 종교 개혁가인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교회의 본질로 “교회는 말씀에 매달려 있고 말씀을 필요로 하고 굶주려하고 목말라 하는 
조직”이라고 말하는데, 그는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들이 건물이나 외형적인 
규모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한다(신현수 2011:156-160). 당시 교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연구들은 마침내 종교 
개혁 운동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러한 교회론의 발전은 오늘날 
교회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교회’는 여러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성경 당시의 배경에서 사용되었고,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그 단어의 의미가 한 
편으로는 고착화되고, 또 다른 편으로는 퇴색되면서, 처음의 의미와는 다르게 변형되어 
사용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뿐만 아니라 언어 역시 각 시대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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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소멸되면서 계속된 발전을 이루었듯이, 조직신학적으로 교회를 보던 것을 새로운 
대안으로써 선교학적 교회론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장의 서론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뉴비긴은 선교적 교회론의 태동에 영향을 
준 인물이다. 그는 그의 책 “교회란 무엇인가? (The Household of God)”에서 교회란 “인간이 
모인 사회로서 여러 인간 공동체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의 가시적 공동체이며 이 모임의 
특성은 그 회원들이 아니라 그것을 조성한 분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모임이다”라고 정의 하면서, 이를 “신자들의 회중,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공동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리고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로써 
설명한다(뉴비긴 2015:30-36). 또 다른 학자인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Snyder)는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성경은 교회를 우주적이고 역사적인(cosmic-historic) 
입장으로, 제도적인 면에서보다는 은사적인(charismatic)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community)로 본다”고 자문자답한다. 아울러 그의 교회론의 핵심은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로 인해 현존하게 된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 이라 말한다(신현수 
2011:177-182). 선교 신학자인 찰스 벤 엔겐(Charles Van Engen)은 “교회는 형성된 공동체, 
살아 있는 성례전, 세상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로 향한 표지판임과 동시에 현실에 맞는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자기 반성을 통하여 본연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벤 엔겐 
2009: 50)이라 말하면서 그렇기에 이상적 교회에 가까워 지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그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이시고,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동시에 계신다 …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이고 또한 신적인 관점으로 교회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 떄 비로소 우리는 교회의 선교가 무언긴가를 바르게 알 수 있게 
된다.”(벤 엔겐 2009:55) 말하며 그의 선교적인 입장에서의 교회론을 말한다. 크레이그 벤 
겔더(Craig Van Gelder)는 교회를 접근함에 있어서 중요한 공헌을 하였는데 이전의 
이론적인 정의들보다 더 큰 의미로써의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벤 겔더는 
교회를 “건물, 행사, 정책적 조직, 관계적인 집단, 제도화된 교단, 조직적인 양식 그리고 
바른 신앙고백 기준을 확인하는 행위”등을 암시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교회는 이 모든 
것을 더한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고(신현수 2011:190), 윌버트 쉥크(Wil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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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nk)는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봉사하기 위해 조직되었고 바로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다”(쉥크 1995: 32-35)라고 말했다. 
교회는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이렇듯 다양한 관점에서 기인한 수 많은 대답을 얻을 
수 있다. 필자는 이 질문에 대하여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구원 받은 무리들의 
모임이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된 유기체 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 된 자들” 
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무조건인 선택과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고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린 채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구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몸에 각양 지체가 되어 존귀의 높고 낮음, 더하고 
덜함이 아닌 다름 속에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 하겠다. 즉,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선교)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을 일컫어 교회라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성장은 멈춘체 쇠퇴의 길로 가고 있는 교회와 더 이상 교회 성장은 어렵다는 
회의론에 빠져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의 성경적 의미, 본질, 존재의 의미 등을 
재정립시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어디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있기를 바래본다. 계속해서 다뤄보고자 하는 것은 전통적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계기,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잠시 알아보고자 한다. 
‘선교적 교회’의 배경과 시작  
‘교회’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라고 불리는 건물을 먼저 연상시키게 
되고, 그리고 그 건물 안에서 혹은 그 건물을 통해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상상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연상과 상상은 저마다 조금씩 다를 것이다. 교회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에서 
선교적 교회로써의 새로운 가치관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은 많은 
요인들이 기인한다.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는데, 뉴비긴은 그 중 세 가지 주요 원인으로 
기독교세계(Christendom)혹은 세계관의 붕괴, 기독교 선교의 경험, 그리고 에큐메니컬 
운동의 발흥이라 말한다(뉴비긴 2015:13). 당시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독교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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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 종교와 같이 치부되었고 교회는 그 국민들의 삶의 일부분과도 같았다. 그러나 복음과 
문화의 통합과 발전, 영화 그리고 균열과 와해를 통하여 결국 기독교 세계의 붕괴가 초래 
되었고, 이 결과로 교회론에 대한 재고의 기회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교회가 유럽 
바깥의 비기독교 문화 및 타종교들과 접촉한 계기로 교회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키게 
되었고,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연합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는 곧 에큐메니컬 
운동의 발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뉴비긴 2010:13-28). 이에 벤 엔겐 역시 이런 현대 
교회론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선교,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 
세상에 대한 교회의 참된 사명 등에 대한 고민을 통하여 지역 교회들을 선교하는 
교회로써의 모습을 갖게 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한다(벤 엔겐 1999:49-53). 
선교적 교회의 출발점은 기독교세계와 관계된 현실 즉, 그 안에서 발생된 교회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되었다. 4세기에 로마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식적인 종교가 된 이래로 약 1500여년 동안 기독교는 온 유럽에서 삶 그 자체가 
되어 버렸다. 15세기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럽 제국의 식민지 정책과 맞물려 유럽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이때 기독교는 일종의 선교의 형태로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전 지역에 이르도록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부적절한 목적의 선교 행위는 
결국 기독교세계의 쇠퇴를 불러오게 되었다. 이후 18세기 계몽주의 운동과 혁신적인 
과학의 발전으로 서구사회는 빠르게 세속화(secularization)가 진행되었고, 19세기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기독교세계는 급격히 몰락하였다. 이 당시 
세속화를 통해 종교다원적인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더 많은 이교도들을 출현시키게 
하였고, 결국 기독교세계의 쇠퇴를 부추겼다(정승현, 2015:42-50). 이러한 문제점을 통해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 회복하려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배경이요, 태동인 것이다.  
한국 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다. 아니 요즘은 길어야 2-3년이면 
새로운 길이 생기고, 건물이 생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일수 밖에 없다. 
교회라 불리는 지리적인 위치가 바뀔 수 있고, 건물의 모양이 바뀔 수 있다. 혹은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정체성도 마찬가지다. 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과 의미는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되겠지만 그 외 인간이 만들어 낸 프로그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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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들은 바꿀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이 가치를 부여해 
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했던 모든 일들은 낭비일 뿐이다. 100년전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다르다. 앞으로 100년 뒤의 교회도 다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라는 거울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아서 글라서는 그의 책에서 
“신구약 성경은 전체가 선교적인 책이다. 인간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선교활동과 
목적을 계시하는 책이라”라고 밝히고 있다(글라서 2006:22). 창조, 타락, 심판, 구속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선교적이라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선교이며, 하나님의 용서가 곧 선교로 이어진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창 12장 ~ 행 1장),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세상에 보내심(행 
2장)으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간섭하시는 모든 행위는 선교라 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선민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을 둘러싼 온 열방을 통하여서도 나타난다. 또한 유대 
디아스포라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교를 계속 이뤄나가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내시는 선교 형식과 
일치한다(2006:296).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갈 4:4).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마 1:21)”이며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마 1:23)” 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알려주기 위하여 친히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곧 
선교이다.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오순절 성령을 보내심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는 일(요 11:52)”을 수행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셨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이다. 곧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기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의 근원은 하나님의 선교이며,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시작이되며 끝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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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신학적 개념은 칼 하르텐슈타인(Karl Hartenstein)에 의해 
주창되고 보편화되었지만, 사실 그 기원은 칼 바르트(Karl Barth)에서부터 시작된다. 
바르트는 선교와 교회는 신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밝히면서,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삼위일체 구조 안에서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그의 영향을 
받은 하르텐슈타인 역시 선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관계적 운동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학을 전개하였다(이상훈 2016:29-31). 이렇게 선교를 하나님의 본성과 
연관시켜서 구체적으로 표편하게 된 것은 1952년 독일의 윌링겐(Willingen) 대회부터인데, 
이 대회의 최종 결과물은 선교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이해하였고(정승현 
2015:54), 1980년 멜버른(Melbourne) 회의를 거치며 에큐메니칼 진영에서의 선교기조가 
확립되었으며, 복음주의에서는 1974년 로잔(Lausanne)과 1980년 파타야(Pattaya) 회의 등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개념이 선교신학에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이 개념은 데이비드 
보쉬(David Bosch), 티모시 테넌트(Timothy C. Tennent), 레슬리 뉴비긴 등 많은 학자들을 
통하여 연구, 발전되어 오늘날 선교적 교회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다. 선교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선교의 
동력이 되시며, 선교의 목적이 되시는 것이다(이상훈 2016:33).  
성부 하나님의 역할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선교’에 관한 정의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했던 선교는 교단이나 교회 차원에서 주도를 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는 단순히 바다를 건너가고 국경을 넘어가는 것이 선교라고 여겼다. 그 미지의 
땅에 가서 단기, 장기간의 사역을 통하여 새로운 교회를 세우거나, 현대 교육에 필요한 
학교 혹은 지역 사회에 필요한 병원 등을 세워 계속적인 복음의 기회를 이어나가는 것을 
선교라 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오랜 시간동안 만들어진 유럽 세계의 교회 
중심적인 사역 형태 일 뿐이다. 선교에 대한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 사실 선교적 교회를 
지향함에 있어 가장 큰 적임을 많은 학자들은 지적한다(록스버러 & 보렌 2014:39-46).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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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보쉬는 그의 책에서 ‘복음과 우리문화 네트워크(GOCN,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는 선교의 정의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선교에 대한 일관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데, 그들은 “선교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것”(보쉬 
2000:577)이라고 말하며, 데럴 구더는 “선교는 천지만물을 회복하고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근간을 둔 하나님의 주도적인 결정이다. 선교는 보내심을 의미하며, 
이것은 인간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는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구더 2015:30)라고 말한다. 뉴비긴 또한 “선교는 반드시 삼위일체의 하나님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뉴비긴 2012:45-64)고 말한다. 선교는 곧 하나님의 선교이며, 데럴 
구더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선교사 하나님(missionary God)”으로 부르는 것에 익숙해 
져야 할 것이다(구더 2015:30). 왜냐하면 이것은 선교를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점이기 때문이다. 
데이빗 보쉬는 “선교는 교회론이나 구원론이 아닌 삼위일체의 맥락 속에 
놓여있기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보내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교회를 세상에 파송하는 것”으로 선교를 하나님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보쉬 2000:577). 이 뿐 아니라 선교적 교회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동의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실은 선교를 지역적이고 다양한 선교들(missions)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의 큰 선교인 하나님의 선교(미시오 데이)로 받아들인다(정승현 2015:54). 결국 
선교적 교회에서의 선교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그리고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말한다. 이에 이상훈 
교수는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선교의 근원이며 주도자라고 한다면 
성자 예수님은 선교 중심으로 이해 될 수 있으며, 아울러 성령 하나님은 선교의 동력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이상훈 2016:34-47).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선교의 주체가 바뀌거나 
그 책임과 무게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선교가 사람의 계획에 
움직였다는 반증일 것이다. 참된 선교는 사람과 교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듯 선교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인하여 이루어 질 수 없다.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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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며, 의지로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교의 시작과 끝이 되실 
뿐이다. 
성자 예수님의 역할 
선교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선교의 중심이 
되신다(이상훈 2016:36).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선교적이라 할 수 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 밝히고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 (요 17:18)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된 것이 바로 아버지가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 분의 정체성이다. 그 이유는 요한 복음 3장 17절에 이미 설명 되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7)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멸망시켜 
심판하려 하심이 아닌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적 발상에서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 하는 것이 선교의 핵심이요, 바른 선교의 이해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을 죄로부터 구한 구원자 이시자,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최초의 선교사 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선교사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복음은 예수님 그 분 자체이며 그 분의 삶, 죽음, 
부활을 포괄한다. 다시 말해 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 하는 것이다(구더 2015:137-141).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 그 사명을 다하신 것이 아니다. 이 이 세상에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셔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것 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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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눅 4:43)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를 선포하고 
그것을 가져오기 위한 사역으로 요약될 수 있다(구더 2015:137-41; 이상훈 2016:38에서 
재인용 재인용).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자로 오셔서 삼 년의 공생애 기간 
동안 하신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천국)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이었으며, 축귀와 
신유의 사역을 통해 입증하셨으며, 구원의 서정을 통해 경험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은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분의 피 값으로 증명 되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분의 전 인생을 
드려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계획이 무엇이고 어떻게 실행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종결 
될지에 대하여 알려 주심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의 임재와 그 
암시들과 부르심을 선포하는 것이 그 분의 선교라고 믿었다(구더 2015:163). 그리고 이제는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그 책임이 위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성령님의 역할 
선교에서 성부 하나님이 선교의 시작이고 성자 예수님께서 선교의 중심이시라면 
성령님께서는 선교의 동력이 되신다(이상훈 2016:43). 하나님의 선교는 예수님의 부활 및 
승천과 함께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임되었다. 그 백성들의 선교는 
성령의 임재로 인해 이루어지며, 성령이 없는 선교는 불가능하다.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2016:44). 예수님의 출생과 모든 
사역도 성령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성령님의 임재가 없이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음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교는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한다.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원동력이 
된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는 것이야 말로 올바른 선교이며 하나님의 선교가 
된다. 선교는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신다. 그의 백성들은 성자 예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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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그 분의 계획의 일부가 되는 역할이 있을 뿐이며 그 
모든 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시다. 
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을 심는 선교적인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낸다. “성령의 열매(갈 5:22)”라는 구절은 인간들의 노력보다는 신성한 권한 
부여를 강조하는데, 여기서 성령님은 공동체를 가르치고, 유지시키며, 그리고 안내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존재이다(구더 2015:222-23). 이러한 참 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공동체야 말로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공동체이며, 이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 된다. 
보냄받은 교회의 선교적 본질 
이렇듯 선교적 교회는 선교가 교회의 본질임을 인정한다. 성부 하나님이 선교의 
시작이고, 성자 예수님이 선교의 중심이며, 성령님이 선교의 동력일 때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회복함으로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결국 교회는 보내시는 하나님과 보냄 
받은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찾음으로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불이 타오름에 의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로 인해 존재한다”(에밀 브루너 1931:108; 이상훈 
2015:233에서 재인용)는 브루너의 주장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 성도들은 선교적 사명과 책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윌버트 쉥크는 
하나님 백성이 회복해야 할 선교적 정체성을 내적 선교의식과 외적 선교의식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룬다(이상훈 2015:233). 하나님 백성의 선교적 삶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을 통해 나타난 선교적 사명, 성경 속의 위임명령을 통한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이상훈 2016:76)고 이상훈은 말한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통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자녀가 된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구속 사역은 세상 속에서 구별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우리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의 거룩하신 선교적 사명이 우리(교회)에게 계승되었고 위임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자 특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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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교회의 구성원이 된 성도들은 보내심을 받음 존재(being)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며, 거류민으로서, 거룩한 빛이요 짠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또한 대조사회이자, 대안 공동체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행함(doing)으로써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사도적 공동체를 유지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과 이웃을 섬김으로, 
상황화와 성육신을 통하여 그리고 선교적 공동체의 원심적 선교로 인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도 그대로 이루질 수 있게 할 것이다(2016:76-96). 이것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참 된 모습이자, 하나님 백성들로 구성된 
선교적 교회의 바람직한 방향임을 생각해 본다. 
요약 
필자는 본 장에서 선교적 교회의 신학적 근거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다.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교회의 어원을 살펴 보았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교회란 단어의 의미로 다루어졌던 원어들을 통해 교회의 뜻이란 무엇이며, 또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었는지 알아보았다. 아울러 교회의 정의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을 살펴 
보았는데, 교회론의 조직 신학적 접근과 선교 신학적 접근을 통하여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왜 오늘날 선교적 교회에 대하여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결국 선교적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선교 신학자들의 
대답을 찾아 볼 수 있었는데, “선교는 곧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선교이다”로 귀결된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선교는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선교와 하나님의 선교의 다름에 대한 
귀중한 성찰을 얻을 수 있었다. 아울러 선교에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 성자 예수님의 역할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삼위일체의 각자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선교를 알아보았다. 또한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의 성도들의 삶과 보냄받은 교회의 선교적 
본질에 대하여 다뤄보았다. 결국 선교가 개인과 교회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과 성령님 역시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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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셨음을 통하여 결국 선교는 취사선택에 달린 문제가 아닌, 교회의 존재 그 자체의 
이유이자 교회의 중요한 본질임을 확인해 보았다.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는 존재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필자는 전통적 교회상황에서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선교학적 
원리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선교적 교회의 특징과 사역 원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샬롯장로교회의 선교적 교회에 관한 개념 
교육과 다문화 공동체를 통한 선교적 교회로의 변화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여 그에 맞는 




제 5 장 
 
선교적 교회의 특징과 사역 원리 
앞선 장에서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여러 신학적인 배경과 근거들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선교적 교회는 갑자기 생겨난 운동도 아니고 어떤 성장하는 교회의 한 프로그램도 
아닌 기독교 역사를 통해 지속되온 참 교회의 모습이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자성의 목소리임을 알게 되었다. 아울러 본 장에서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선교학적 
원리들에 대하여 다뤄 보고자 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써의 본질을 
생활화할 때에야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에밀 
브루너의 말처럼, 불이 타고 있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하기에 존재한다(벤 
엔겐 1999:31). 이는 어느 개인에게 주어진 미션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인해 보냄을 받은 것처럼, 교회는 주님에 의해 보냄을 
받았다. 순종하는 교회는 보냄을 받았다는 사명 안에서, 세상을 향해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 아늘드 반 룰러(Arnold Van Ruller)와 요하네스 
호켄다이크(J. C. Hoekendijk) 등 많은 학자들은 교회의 사도성에 대하여 말하기를 “선교는 
선택과목이 아니라 교회 존재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하였다.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 
선교적 교회의 존재이유  
선교적 교회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교회의 참된 
목적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생명을 주신 성령,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선교에서 찾아야 한다(벤 엔겐 1999:115).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도 하다. 특히 한국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는 더 이상의 부흥과 성장을 뒤로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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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길에 들어선 현 상황속에서 새로운 교회성장을 이끌 대안이자 프로그램 그리고 또 
하나의 유행처럼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가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 그 자체라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는 여러 번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겠다. 
또한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밝혀주는 성경적 용어들이 있는데, 
코이노니아(koinonia: 서로 사랑하라), 케리그마(kerygma: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디아코니아(diakonia: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리고 말투리아(martyria: 나의 증인이 
되리라)가 그것이다. 교회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실제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역사적 사실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선교적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 할 수 있다(벤 엔겐 1999:115-134). 선교적 교회는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말로 듣고 글로 접한 사람들을 직접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격려하고 돕는 교회이다. 
이는 비단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에 그 
목적을 둔다.  
선교적 교회와 교회론의 특징  
필자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많은 학자들은 선교적 교회를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리거나, 선교적 교회의 한 모델을 제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한다. 
서로 다른 다양한 교회의 존재 양식으로 표현 될 뿐이다. 다만, 선교적 교회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들과 단체를 통해서 선교적 교회로의 변화를 꾀하는 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과 공통점을 찾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 발견 된 내용을 분석, 정리하여 필자의 사역 현장인 샬롯장로교회가 
전통적 한인이민교회에서 선교적 다문화 교회로의 전환에 도움이 되도록 이에 필요한 
사역 원리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 (GOCN) 
영국의 GC (Gospel and Culture)에서 시작하여 북미 지역의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GOCN은 지금까지도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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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이 GOCN의 연구 “선교적 교회로 변형시키기”에 따르면 
선교적 교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열두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한다(프로스트 & 
허쉬 2009:32, 33).  
1. 선교적 교회는 복음을 선포한다. 
2. 선교적 교회는 공동체이며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배우는 데 
동참한다. 
3. 성경이 이 교회의 삶의 규범이다. 
4. 교회는 주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스스로를 세상과 다른 
존재라고 이해한다. 
5. 교회는 공동체 전체와 구성원 각자를 하나님의 특별한 선교적 소명을 분별하려 
애쓴다. 
6. 선교적 공동체의 표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드러난다. 
7. 선교적 교회는 화해를 실천하는 공동체이다. 
8. 공동체 내부의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책임을 지려한다. 
9. 교회는 환대(Hospitality)를 실천하다. 
10. 예배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기쁨으로 경축하며 
감사하는 중요한 행위이다. 
11. 이 공동체는 활발히 공적 증거를 한다. 
12. 교회 자체는 하나님 통치의 불완전한 표현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프로스트와 허쉬는 앞서 밝힌 선교적 교회의 이 열 두가지 특징을 근거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더 포괄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교회론의 측면에서 선교적 교회는 사람들을 끌어 모으려(attractional)하지 않고 
성육신적(incarnational)이고자 한다.  




3. 선교적 교회는 리더십 형태의 측면에서 계급적(hierarchical)이기보다는 
사도적(apostolic)인 형태를 채택한다. 
GOCN은 그들의 연구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희망과 메시지, 그리고 증거에 집중해야 함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름과 보냄을 받은 
사람들로서 교회는 다음의 선교적 교회론(Missiological Ecclesiology)의 특성을 가진다고 
말한다(구더 2015:38-40). 
1. 선교적 교회론는 성경적(Biblical)이다. 
2. 선교적 교회론은 역사적(Historical)이다. 
3. 선교적 교회론은 현장적(Contextual)이다. 
4. 선교적 교회론은 종말론적(Eschatological)이다. 
5. 선교적 교회론은 실천적(Practical)이 될 수 있고, 쉬운 말로 표현하면 실천이다. 
기존의 교회 공동체를 선교적 공동체로 변형시키기 위한 중요한 원리들을 
GOCN에서는 위와 같이 정리하여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 특별하다고 볼 수 없겠다. 그러나 위의 원리들을 뒤집어서 
아래와 같이 읽어 본다면 선교적 교회가 아닌 공동체와 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선교적 교회가 아닌 교회는 복음만 선포하지 않는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것 
보다 다른 우선순위가 있다. 성경 외의 또 다른 규범이 교회 안에 들어와있다. 도통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 보다는 교회의 철학과 가치관이 중요시 된다. 
사람에게는 별 관심이 없다. 냉랭하다. 서로가 책임을 전가한다. 서로에게 무관심하다. 
예배가 어수선하다. 신앙의 간증이 적고, 온통 세상의 성공에 대한 얘기뿐이다. 교회의 
평판과 이미지가 중요하다. 또한, 사람을 끌어 모으는데 모든 사역이 집중되고, 
이원론적이며, 교회안의 직분이 곧 계급이 된다.  
위의 내용이 오히려 더 쉽게 읽혀지고 가깝게 느껴진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서있는 좌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새로운 
운동이 아니다. 바로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찾도록 애쓰는 자생의 노력일 뿐이다. 선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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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짐에서 시작하여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서로간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 회복하는 것이다. 자연만물에서 그 이치를 발견할 수 있다. 
생태계가 조성이 되면 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생물들이 어우러지듯이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다문화 공동체의 생태계가 조성이 된 다면 그 안에는 자연스럽게 그에 
걸맞는 구성원들이 모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앨런 록스버그 & 스캇 보렌  
앨런 록스버그(Alan J. Roxburgh)와 스캇 보렌(M. Scott Boren)은 그들의 책에서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의미하지 않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말한다(록스버그 & 보렌 2014:42-47). 
1. 선교적 교회란 타문화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 선교적 교회는 교회 외적인 전도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교회를 의미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3. 선교적 교회는 교회성장이나 교회 효율성을 위한 또 하나의 전략이 아니다. 
4. 선교적 교회는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5. 선교적 교회는 분명한 비전과 목적의 사명 선언서를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6. 선교적 교회는 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효율적인 교회 양식을 바꿔서 더 넓은 문화 
속에서도 적합한 양식을 만들어 내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7. 선교적 교회는 초대교회로 회귀하고자 하는 교회를 의미하지 않는다.  
8. 선교적 교회는 전통교회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양식의 
교회를 제공하는 교회가 아니다. 
록스버그와 보렌의 연구를 통하여 선교적 교회와 선교하는 교회의 구분점을 
명확히 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사용되는 ‘선교’라는 것은 바다를 
건넌다든지, 타문화, 타종족, 타언어 권에 복음을 전하는 행위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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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 지향적 교회, 선교 친화적 교회 등으로 이해되거나 
단발성 이벤트, 프로그램, 표어 혹은 슬로건을 포함한 전략 등으로 이해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사역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 교회의 존재 방식을 말한다. 
선교를 지역적, 문화적, 방법적으로 접근하는 시대는 지났다. 최근 한국의 상황도 
그렇겠지만 미주 한인 이민교회 상황에서는 더 이상 선교를 해외로 국한할 수 없다. 
샬롯장로교회만 제한적으로 보더라도 최소 열 곳의 서로 다른 출신 축가를 가진 성도들이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한국계로 혈통을 좁혀보아도 한국인 1세, 1.5세, 2세, 3세가 
있으며, 백인계 혼혈, 흑인계 혼혈, 일본계 혼혈, 미얀마계 혼혈, 독일계 혼혈, 조선족 등 
다양하다. 이제 선교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이미 교회 안에 다양성이 존재한다. 
글라서는 이미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시절에도 교회 안에 다양성이 존재했음을 밝힌다. 
“누가가 주목한 것은 교회에 들어온 다양성에 있었다. 교회 안으로 모든 세대들, 남성과 
여성, 유대인과 헬라인, 개인들과 가족집단들, 잘난 사람들과 못난 사람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새로 믿음을 갖게 된 덕망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다”(글라서 
2006:445). 이러한 다양성을 담을 그릇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이다. 그렇기에 
선교적 교회로의 정체성 회복이 시급하다.  
윌버트 쉥크  
윌버트 쉥크는 선교적 교회의 특성들을 다섯 가지로 정리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쉥크 2005:78; 이상훈 2016:61에서 재인용). 
1. 선교적 교회는 사람들이 우상들의 압제적인 힘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그 
자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 하는 것에 있음을 강렬히 인식한다. 
2. 교회는 세상에 대해 깊이 헌신하지만, 세상에 의해 조종되지 않는다. 




4. 선교적 교회는 종말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막이 열렸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국의 완성에 대한 열렬한 기다림을 가진다. 
5. 교회의 구조는 세상을 향한 선교를 지지하고 돕는다. 인간의 역사는 어쩔 수 없이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교회는 변화하는 문화적 상황에 뒤떨어지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선교적 증인 사역을 방해하는 고전적 형태의 제거와 선교를 지지하는 새로운 
구조에 대한 고안을 요구할 것이다. 
위에 언급된 것처럼 선교적 교회는 다양한 특징과 공동점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정형화된 정의와 모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주의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는 또 다른 형태와 특징을 가진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나타나는 현상만으로는 선교적 
교회를 설명할 수 없다. 선교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비로소 선교적 교회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GOCN은 앞서 그들의 제시했던 선교적 교회의 열두 가지 특징이 실제 사역에 적용 
될 때 나타난 사례를 연구 한 끝에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의 패턴(이상훈 2016:62, 63에서 
인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선교적 소명(Missional Vocation)을 발견한다. 
2. 선교에 대한 성서적 기초와 제자도(Biblical Foundation and Discipleship)가 세워져 
있다. 
3. 대조사회로서의 위험을 감수(Taking Risks as a Contrast Community)한다. 
4.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실현하는 구체적 실천(Practices that Demonstrate 
God’s Intent for the World)이 있다. 
5. 공적 증거로써 살아있는 예배(Worship as Public Witness)를 드린다. 
6. 성령에 대한 의존적 사역(Dependence on the Holy Spirit)을 한다. 
7. 하나님의 통치를 향한 지향점(Pointing toward the Reign of God)이 있다. 
8. 선교적 권위와 리더십(Missional Leadership)이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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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정체성을 가진 교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각 
교회와 개인의 선교적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선교적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선교에 대한 올바른 기초가 세워져야 하며 또한, 그 안에서 올바른 제자도가 
형성된다. 이러한 공동체는 자연스레 세상과 비교, 구분되는 사회의 역할을 하게 되고, 
나아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된다. 
이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살아있는 예배, 사람의 힘이 아닌 절대적으로 성령에 
의지하는 교회, 그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를 향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 그러면 이 
안에서 선교적 권위가 바르게 세워지게 된다. 
선교적 교회는 어느 개인과 집단의 힘으로 움직여 지지 않는다. 그 공동체에 임하신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을 뿐이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공동체 안에서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표현이 아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이다. 선교적 다문화 공동체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역사와 전통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고, 상대적 문화 우월주의에 빠져 
공동체를 깨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 시대와 이 지역을 택하여 오랫동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훈 
이상훈은 위에서 다뤄진 선교적 교회의 특징들을 기초로 하여 건강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기본 관점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말한다(이상훈 2016:64-
66). 
1.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선교적 본질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 시작된다. 교회의 
부르심은 교회 자체를 위함이 아닌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2. 신앙 공동체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지만 




3.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과 전환이 요구된다. 선교는 더 이상 지리적인 차원이 아니며, 
더 이상 보내는 선교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4. 지역사회와 문화에 대한 적극적 이해가 필요하다. 세상을 위해 보냄을 받은 선교 
공동체인 교회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5. 진정한 선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 관점으로부터 시작된다. 경쟁이 아닌 
협력과 화합을 통해 공동의 선을 이루어야 한다. 
결국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언지,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여정인 
것이다. 모든 물건에는 제품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다. 최고의 성능을 유지하며 올바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설명서의 목적이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올바른 사용 
설명서와도 같은 것이다. 교회를 세상에 보내신 이의 뜻, 교회를 만드신 이의 사용 
설명서가 바로 선교적 교회의 본질이다. 
건강한 선교적 다문화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이 관점의 보편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회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함이며, 세상에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정체성이 필요하다. 이 
공동체가 이 곳에 보냄받은 이유를 끊임없이 상기하며,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이해하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건강한 선교적 다문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선교적 교회를 위한 사역 원리  
이상훈은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전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의 
대답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과 비전을 재설정하는 것”이 보통의 한국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것이라 말한다. 이는 선교적 교회의 본질 중의 본질이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기도 하다. 아울러 그는 선교적 교회를 위한 사역 원리를 일곱 
가지(이상훈 2016:68-72)로 정리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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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르치며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하며, 더 많이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고 듣고 보면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둘째, 문화를 선교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선교적 교회의 사역은 문화를 
적대시하지 않으며, 문화에 기독교적 영성을 입혀 새로운 세대들과 소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성을 경험하게 하며, 그 가치를 소유하게 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선교적 교회의 사역은 내부적 사역과 외부적 사역의 균형을 통해 이루어짐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선교적 교회의 실현은 교회가 지역 공동체를 섬기고 성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 현실화되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점검하여 그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는 세밀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세상을 위한 
선교사로서 지역공동체를 섬기는 사역이 활발해질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프로그램 중심에서 선교적 제자를 만드는 사역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 
이는 단지 신앙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받은 사명을 실천하는 한 사람의 
선교사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 하나님 나라의 관점(Kingdom Perspective)을 통해 사역과 선교를 진행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통해 교회들은 그 선교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유기체적 사역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기초한 원리 형성과 함께 다양한 사역 모델이 절실함을 
기억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의 형상으로 정형화될 수 없는데, 다양한 지역을 섬기고 
새로운 세대를 섬기는 것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더욱 역동적인 유연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한국의 교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미주내 한인 
이민교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전통적 한인교회 배경으로 
40년의 긴 역사를 가진 샬롯장로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일 문화, 단일 민족 
배경의 샬롯장로교회가 선교적 다문화 공동체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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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이며, 문화를 배우며 오히려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내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 문화를 잘 사용하여 다양한 문화를 출신 배경으로 가진 사람들에게 
선교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교회의 안과 밖이 동일한 분위기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공동체 구성원들의 영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서 다름에서, 오는 이질감을 감소 
시켜야 하며 관점을 바꾸는 노력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름을 통일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잘 못 된 것일 수 있지만, 다름을 다양성에 관점에서 본다면 장점이 
된다. 이런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를 통한 관점으로 재정립 되어야 하며 본 교회가 선교적 
다문화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중요한 사역 원리가 된다. 
또한, 나를 넘어서 우리, 우리를 넘어서 이웃에 필요한 것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샬롯장로교회가 건강한 선교적 다문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요약  
필자는 본 장에서 선교적 교회의 존재 이유, 선교적 교회와 교회론의 특징과 선교적 
교회를 위한 사역 원리 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기관 및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를 통하여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었고, 아울러 
선교적 교회의 특징을 체계화 시킨 여덟 가지의 패턴을 발견해 볼 수 있었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의 정형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까닭이다. 기존의 교회가 체계화되고 조직화 되면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것을 
기억하며, 세상에는 있되 속하지 않은, 선교하는 교회가 아닌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또한, 지금까지 알아본 선교적 교회의 신학적 근거와 선교적 교회 특징 그리고 
선교적 원리들을 가지고 필자의 사역의 현장인 샬롯장로교회에 적용해 보면서 오래되고 
보수적 전통을 자랑하는 미주 한인 이민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의 변화를 이뤄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위의 원리들을 통하여 선교에 대한 우리의 
좌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점검과 선교사역에 관한 현재의 사역들을 확인해 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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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교회의 필요로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교에 입각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선교적 교회 사례연구를 통하여 전통적이고 단일민족 성향을 가진 
샬롯장로교회를 선교적 다문화 교회로 전환 시키기 위한 좋은 사례 및 모델들을 
다뤄보고자 한다. 실제 사례들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며, 샬롯장로교회의 
다문화/다인종 공동체를 통한 선교적 교회로의 변화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여, 그에 맞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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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선교적 교회 사례 연구 
전통적 한인 이민교회로서 샬롯장로교회를 선교적 다문화 교회로의 점진적 전환을 
이루기 위하여 필자는 건강한 선교적 교회 모델로서 미국 동부에 위치한 한인 이민교회 세 
곳과 미국 서부에 위치한 미국 다문화/다인종 교회 세 곳을 실천 모델로 소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한상, 샬롯장로교회와 비교 연구가 가능하며 실질적 적용 및 도움이 
가능한 교회들을 모델로 삼았다. 미국 동부에서 한인 이민교회들을 선정한 것은 지리적, 
정서적인 유사성에 기인했으며, 미국 서부에 위치한 교회 모델들은 본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델로서 선정하게 되었다. 
미국 동부지역의 한인 이민교회들을 방문하기 전 질문지를 통하여 사전 질문을 
하였고, 각 교회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교회의 정보 및 사역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회 방문시 이를 근거로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미국 서부지역의 교회 
방문시에는 추가적으로 이상훈의 책 Re-form Church – 변혁을 이끄는 선교적 
교회들(2015)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인터뷰시 진행된 질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인터뷰 질문 사항 
1. 귀 교회에는 어떠한 선교적 특성/특징이 있습니까? 
2. 귀 교회에서는 어떠한 선교적 사역들이 벌어집니까? 
3. 선교적 교회로서의 귀 교회 강점은 무엇입니까? 
4. 목사님과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십니까? 
5.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어떤 과정을 지났(지나고)습니까? 
6. 거기서 발생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7. 어떻게 극복하셨(하시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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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거기서 발생된 긍정적인 변화와 얻게 된 가치는 무엇입니까? 
9. 목사님께 '선교적 교회' 란 무엇입니까? 
10. 다음세대와 다민족을 향한 선교적 교회 사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11. 질문 외에 해주시고 싶으신 조언은 있으신지요? 
12. 기타 귀 교회 사역 자료 요청(가능하시면) 
방문 및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교회들의 
일반적인 배경에 대하여 알아봄과 동시에 교회의 사역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고,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선교적 교회 특징과 원리를 발견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다민족, 다인종에 관련된 사역들을 알아봄으로써 샬롯장로교회에서 직, 간접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역들을 정리해 보았다. 아울러 각각의 평가를 통하여 본 교회에 필요한 교훈과 
적용점을 찾고자 한다. 
열린문장로교회(Open Door Presbyterian Church, Herndon, VA) 
열린문장로교회는 현재 버지니아 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부흥하는 한인 
이민교회로 정평이 나있다. 1984년 1월 1일에 설립예배를 드린 이래로 1991년 10월 김용훈 
목사가 4대 담임목사로 부임하기 전까지 여러 이유로 3명의 전임목회자들이 바뀌는 
어려움을 경험하였던 열린문장로교회는 33세 약관의 나이로 담임이 되어 교회를 이끈 
김용훈 목사의 리더십과 성도들의 헌신과 협력으로 마침내 큰 성장을 이루어 내었다. 지난 
26년간의 목회를 돌아보며, 열린문장로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선교적교회로의 
체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까지에는 여러 작용과 원리가 있었음을 김용훈 목사는 말한다.  
선교적 리더십 
김용훈 목사가 말하는 선교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선교적 리더십을 가진 
리더에 있다. 전통적교회의 장점이자 단점이 체계적이라는 것이다. 시스템, 조직을 거치는 
것이 장점이지만 그것이 곧 단점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서 담임목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선교적 교회의 DNA로만 선교적 교회가 바로 될 수 없다. 전통적 교회에서 선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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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로,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옮겨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선교적 교회라는 
이미지만 적용시키려고 하기에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다. 과정을 무시한채 바로 점프하는 
경우는 없다. 긴 도움닫기가 필요하다. 선교적 교회는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는다. 
대화하고, 소통하고, 기다리고, 다시 대화하는 과정에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비전을 
공유하였으며,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도움닫기의 과정이었다. 선교적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다. 교회의 리더들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교회의 체질이 변화되었음을 김용훈 목사는 말한다. 
또한, 선교적 리더십을 잘 운용하려면 목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 
목회는 생물이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목회이다. 
이민목회는 특히나 더하다. 이런 목회를 이끄는 리더십은 신뢰로부터 시작된다. 
상호신뢰가 리더에게 중요한 리더십이다. 물꼬를 터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리더십이다. 
선교적 리더십은 교회론과 교회가 선교를 위한 것이다라는 철학 속에 같이 성장하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필요하면 외부인사/전문인들을 초청해서라도. 물꼬를 터주는 것이 
리더십이다. 목회자와 성도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신뢰가 쌓여야 선교도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교회가 선교를 위해 존재하고 사도행전의 선교의 물꼬는 초대교회가 
선교를 하기 시작되었던 것이고 이로 인해 자연스러운 리더십의 교체도 이루어졌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의 건강함이 우선되어야 한다.  
담임목사에게서 시작된 이런 리더십은 전 교역자들에게 공유된다. 그래서 
열린문장로교회는 사역자들을 청빙할 때 ‘3C(열린문 교회만의 정의)’를 중요하게 여긴다. 
사역자 청빙에 있어 첫 번째 요소로 융화력(Compatibility), 두 번째로 인격(Characteristic), 
세 번째로 능력(Confidence)을 본다. 이는 열린문장로교회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교회가 같은 비전으로 하나가 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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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가 움직이는 교회 
열린문장로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평신도가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이다. 
시간이 걸려도 담임목사 혹은 교역자가 책임과 권한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장로/평신도가 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과 목회는 나의 세대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김용훈 목사는 강조한다. 
예를 들면 열린문장로교회의 선교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이다. 다른 교회와 같이 
여러 위원회 중 하나가 아니다. 나눠먹기식, 보여주기식의 부서가 아니라는 의미다. 
선교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조직한 것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다른 위원회/부서와 
중복하여 사역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선교위원회를 5개의 국으로 작게 나눈 
이유 역시 담임목사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방향을 제시하면, 장로들이 함께 일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결국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관계를 통하여 담임목사뿐 아니라 장로들까지도 
선교하는 교회의 모든 경험을 해본 뒤 그 고민의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전환점이 되었다. 성도가 경험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처음에는 
더딘 것 같지만 결국 열린문장로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며 건강한 교회로 변화된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도 이런 평신도들이 주축이 되어 매 주일 13개의 사역원에 소속된 약 
75개의 사역팀이 사역하며, 평일에는 오이코스라 불리는 소그룹이 70개 이상 운영되어 
교제를 쉬지 않고 있다.  
선교적 교회가 되자고 주장하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가정/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끊임없는 삶 속에서 변화의 
선교에 동참하게 된다. 결국 선교의 생활화가 될 떄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교회가 온전한 선교적 교회로 형성해 가는 것이다. 
다세대 교회(Multi-Generational Church) 그리고 
상호의존교회(Interdependent Church) 
열린문장로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차별성을 가지게 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차세대를 세우고 함께 동행하는 교회라는 것이다. 열린문장로교회는 다양한 세대가 
 
63 
모여있는 다세대 교회이고, 이들이 서로 협력, 공생하는 상호의존형 교회이다. 이것은 
김용훈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이기도 하다.  
열린문장로교회는 대표적인 다세대 교회이다. 다양한 세대가 모여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서열화가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나이의 서열화, 직분의 서열화, 교회 출석 
년도에 따른 서열화 등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지극히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사고방식이다. 한인이민교회들의 독특한 정체성이기도 하다. 이들은 이러한 정체성에 
만족하지 않고, 이것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다세대를 세울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였으며,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것은 바로 공통의 비전을 세우는 
것이었고,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먼저, 열린문장로교회는 한인정통장로교회에서 열린문교회로 이름을 교체하였다. 
기존 이름으로는 2세 및 차세대를 품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다음 세대의 교회는 
아마도 한인이 주축이 되겠지만, 한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외국인 친구를 데려올 수 없는 
한계성을 직면하고, 이름이 한인에서 나아가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이름으로 교회 창립 
18년이 된 2002년 5월부터 ‘열린문장로교회’로의 전환을 이루어 내었다. 단순히 
이름교체가 아닌 다세대가 함께 교회의 비전을 나눈 중대한 결정이었다. 
또한, 열린문장로교회는 다세대 선교(함께 참여하는)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선교에 대한 비전공유를 통하여 한어권, 영어권 회중들이 서로 하나가 되도록 하였다. 
선교에 대한 비전공유가 중요하다.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선교지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이 어렵다. 작게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부모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크게는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이 함께 
동거하는 이민교회를 보면서, 이민자들의 삶 속에 함께하는 것이 이해되어야 사역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열린문장로교회의 사역 곳곳에서 
이들이 함께 고민한 흔적들을 쉽게 찾아 볼 수가 있다. 
또한, 열린문장로교회는 상호의존형 교회이다. 이것은 앞선 다세대 교회사역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이름조차 생소한 이것은 열린문장로교회가 미주 
한인이민교회들에게 던져주는 이민교회들이 직면한 문제의 해답과도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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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은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라기 보다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상호의존이라는 단어에서도 나타나듯이 이것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이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쌍방향의 관계설정을 나타난다. 최초 교회 
분위기 조성의 시발은 한어권 목회자와 리더들의 협력뿐만 아니라 1세들의 무조건적인 
희생과 신뢰를 통해 연합과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열린문장로교회는 2010년 1월 세 
명의 영어권 장로를 세우며 당회를 결성하여 교회운영에 한어권 교회와 함께 협력하는 
체제가 되었으며, 2011년 12월에는 ‘상호의존교회’ 내규 수정안을 정식으로 통과시켜 
명문화했다. 이는 한국어권, 미국어권 성도 각각의 공동의회, 당회, 여러 사역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연합 공동의회’와 ‘연합 당회’가 새로이 조직되어 교회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갖춘 
한인이민교회가 없었기에, 개념정립이 어렵겠지만 이 일은 한인이민교회사뿐 아니라 
타민족 이민 교회사에서도 획기적인 일로 평가 받을 만하다.  
지금은 다수의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인 1세대들이 교회를 이끌고 있지만, 어느 
순간 영어를 사용하는 한인 2, 3세대들이 대다수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를 예상하고 
준비함에 있어서도 상호의존형 교회로의 협력적 관계는 여러 한인이민교회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일학교 교육 
열린문장로교회의 교육은 특별하기보다는 단순하다. 선택과 집중이 분명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니다. 이민교회는 한국의 얼과 정신 언어를 
보존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분명한 정체성이 필요하다. 
주일예배는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해야 한다. 2세들이 떠나는 것은 결국 복음을 듣지 
못해서이다.” 부모님을 따라 한국어 예배에 참석한 영유아들에게만 한국어로 주일학교를 
진행하고, 그 외 초등학교 이상의 어린이들에게는 모든 교회교육을 영어로 진행한다. 이런 
시스템이 자리잡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장차 미국의 주류사회를 이끄는 한국계 
미국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불가피하게 선택한 장치이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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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녀들에게는 영어로 주일학교가 교육된다. 교회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위하여 더 나은 환경과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열린문장로교회는 지금 눈 앞에 것보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언어와 한 비전 속에 하나가 
되어, 가까운 미래에 교회를 함게 이끌어 나갈 것에 대한 관심이 크다.  
김용훈 목사는 “목회는 내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렇기에 이른 
은퇴를 계획하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정진하고 있다. 후임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면서 숱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지만, 그는 결코 선교를 목회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임시방편으로 선교를 사용하면 결국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목회가 어려울 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도록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교요, 선교적 교회이다. 
다민족 사역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열린문장로교회는 현재의 2세들과 차세대를 품기위한 
노력으로 교회의 이름에서 과감히 ‘한인(Korean)’을 제거함과 동시에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었다. 이것은 미래를 내다본 과감한 결단이요, 교회 정체성의 새로운 방향전환이다. 
이로인하여 자연스레 유입되는 타민족(비한국인)들은 열린문장로교회의 영어권 
교회(담임 차태형)에서 양육하는데, 한국말을 사용하는 한국인들이 중심이 된 현재보다는 
영어를 사용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중심이 되는 그 때를 위하여 준비되고 있다. 
평가 
열린문장로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은 전체적으로 한국 이민교회에 좋은 
모델이 되기에 충분하다. 교회를 이끄는 리더십의 중요성 그러나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은 선교적 교회의 좋은 예와 같다. 교회의 일부가 아닌 전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금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상호의존의 
사역과 관계는 세대와 문화간의 단절속에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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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충분히 지나야 
한다는 것이다. 희생과 인내, 결단과 투자 없이 이런 결과가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교회의 규모가 대형화 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다수 속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사역과 동역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때이다.  
빌립보교회(Church of Philippi, Hanover, MD) 
메릴랜드주 하노버에 위치한 빌립보교회 설립배경에는 메릴랜드주 
엘리콧시티(Ellicott City, MD)에 위치한 벧엘교회(당시 김상복 담임목사)가 있다. 
빌립보교회의 송영선 설립목사는 당시 나성영락교회의 청년부 전도사로 있었다. 
학위과정을 더 이어가려고 기도하던 중 벧엘교회 교육목사로 부임하게 되었고, 2년 후 
김상복 목사의 갑작스러운 한국 복귀로 인해 송 목사는 임시 담임목사가 되어버렸다. 그 후 
당회원들과의 3년에 걸친 오랜 기간의 갈등 속에 사임하기에 이른다. 기성교회, 
전통교회에 대한 회의감, 절망감 그리고 실패감이 절정으로 이른 그 때,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교회 자체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과연 성경적 교회가 가능한가? 건강한 교회의 필수조건은 무엇인가? 
왜 교회가 또 필요한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과 조직, 행정, 예배의 형식 등에 대해서 
기존의 질서에 대한 질문으로 결국 빌립보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런 고민과 갈등을 
통하여 일명 ‘머슴교회’ 10가지 원리를 연구하게 되었다. 성경적인 교회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는 ‘서번트후드(Servanthood)’ 이다. 교회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변환에 이르렀고, 장로 직분에 대한 필요성과 고민에 대한 대안으로 평신도들이 
사역의 전반에 참여하고 함께 이끄는 교회로 나아가게 된 것이 오늘까지 23년을 오게 




“Be a Bridge! Be a Neighbor”의 슬로건으로 2017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빌립보교회는 지난 2016년 11월 새로운 리더십로의 전환을 맞게 되었다. 빌립보교회의 
개척자인 송영선 목사는 사도행전 11장 19-20절 말씀에 이끌리어 지역과 나라를 뛰어넘고 
문화를 포함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새로운 리더가 교회에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예정보다 은퇴를 앞당기어 2대 담임으로 새로 부임한 박동훈 목사에게 목회 리더십을 
이양하였다. 자신이 교회의 최고 리더자가 아닌 “오직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원천이시며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빌립보교회의 모든 정책과 그에 따른 활동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고백하는 송영선 목사는 교회 설립시부터 스스로 군림하는 것이 아닌 
섬기는, 움켜쥐는 것이 아닌 내려놓는 리더십을 통하여 선교적 리더십의 실천을 이루어 
내었다. 
평신도 리더 
이러한 목회적 리더십은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빌립보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전통교회 조직에서 사용되는 의미와는 사뭇 다르게 ‘목자’라 
불리는 평신도 리더들에 있다. 비단 평신도 지도자라 하면 ‘장로’ 혹은 ‘안수집사’로 임직 
받은 성도들을 떠올리기 쉽상이지만, 빌립보교회에서의 목자는 주로 목회자들이 담당하던 
목양(목회)을 담당하는 성도들을 의미한다. 빌립보교회에서는 교회 목회자 그룹과 목장의 
리더격인 목자들 16명이 미셔널처치(선교적 교회에 대한 빌립보교회의 대체 표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회의를 하며 각 목장에 기존의 전통적 교회와는 다른 새로운 DNA를 
정착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각각의 목장은 5-6개의 사랑방을 거느리고 있는데 현재는 
60개의 사랑방이 있고, 60명의 사랑방 리더가 섬기고 있다. 그 사랑방들은 10명 안팎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목자들의 대부분이 50대이고, 그 목장 속 사랑방의 성도들 
대부분이 30-40대 주축의 젊은 교회로 이루어져 있다. 빌립보교회는 이들을 통해 새로운 




빌립보교회가 교회 자체건물을 갖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에서 결국 교회 
건물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교회 성도들이 예배장소로 이용했던 
창고(warehouse)에서의 예배가 불가능하게 된 것에서 시작되었고, 결국 현재의 건물을 
가지게 되었다(현재는 약 1,500여명의 성도들이 출석 중). 교회 헌당에 앞서 2010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선교적 사명과 역할”이라는 선교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행사에서 미셔널처치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었고, 2011년부터는 아예 “제2회 미셔널처치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이르렀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란 단어 사용에는 
신중한 편인데, 사명적 교회 혹은 사도적 교회도 가능할 것이나 미셔널처치 그 자체의 개념 
사용이 편하고, 또한 많은 성도들에게 ‘선교 = 해외선교’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교회에서는 미셔녈처치라는 용어가 더 보편화 되어있다. 이 후에 머슴교회 
세미나도 시작하게 되면서 교회 안에 해외선교의 다양한 열매를 맺기에 이르렀다. 
미셔널처치의 사역을 이뤄가면서 발생한 변화는 우리 이웃이 선교대상자요, 
선교지라는 공감대가 온 교회에 퍼지게 되었고,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서 미셔널라이프를 
살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수의 마음이 바로 섬김이고, 섬김이 
미셔널이다. 이것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온 교회와 성도들이 미셔널처치라는 
비전과 공감대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자칫 서로간의 다른 이해와 
관점으로 나뉠 수 있었던 선교적 교회관을 한 마음으로 묶을 수 있었으며, 아울러 선교를 
개개인의 일상으로 가지고 오게되었다. 
10개의 가치, 1개의 받침, 3개의 기둥 그리고 2개의 지붕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성경적 교회의 모델이다. “교회의 주인,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이 압도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이다. 미셔널처치는 세상을 압도하는 교회이다. 그렇게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해야 하고,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는 음부의 권세를 압도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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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립보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에는 열 가지 핵심 가치가 깔려있다. “오직 예수, 
머슴의 도, 한 영혼의 귀중성, 목양 우선, 과정 중심, 평신도 사역, 두 날개 교회, 본질과 
비본질의 조화, 안팎이 똑같게, 그럴 수도 있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 열 가지 기본가치가 
토양이라면, 이 위에 예배라는 받침이 놓여져 있고, 그 위에 세 개의 기둥인 사역공동체, 
제자훈련, 사랑방으로 세워져 있다. 그 기둥을 덮는 지붕은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 
미셔널처치를 향하여의 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빌립보교회는 교회의 존재이유(Mission Statement)를 설명하며 “하늘과 땅에 
다리가 되어”라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귐을 연결하는 예배공동체, 
하나님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전도공동체, 1세 한인교회와 후세대 한인을 
연결하는 교육공동체, 한인사회와 둘러싸고 있는 사회를 연결하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 
그리고 빌립보 공동체와 땅 끝을 연결하는 선교공동체로서의 존재이유를 설명한다. 
평가 
빌립보교회의 시작점 자체가 기존의 전통적 교회관에서 탈피하는 것이었기에 자칫 
반교회적이거나 급진적 개혁에만 치중할 수도 있었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을 기초로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애쓴 한 리더의 모습을 통하여 선교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다. 교회의 참된 리더는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그 분을 향한 표지판이 되는 것이 선교적 리더이다. 또한 미셔널처치란 교회 고유의 
용어를 사용 및 공유함으로써 한 비전과 사역으로 온 교회를 하나되게 한 것은 선교적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하였다. 아울러 빌립보 교회의 분명한 목회철학과 교회 
존재 이유는 성도 스스로 하여금 그 공동체의 존재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대답을 갖게 
해주었다. 
그동안 목회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평신도들을 목회의 일선으로 끌어들임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한 것은 선교적 공동체를 함께 세움에 있어서 귀중한 자산이 됨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제공해야함은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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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수교회(Lord Jesus Korean Church, Richmond, VA)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위치한 주예수교회는 1999년 11월 배현찬 목사의 
목회철학과 사명을 공감하는 교우들이 지역 사회와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는 선교적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념으로 세워졌다. 동 지역에서 7년간 담임으로 시무했던 직전의 
교회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을 느끼고 “사랑과 정의를 위한 
사회선교(Social Mission for Love & Justice, 이하 SMLJ)”라는 공동체적 목표를 향하여 
주예수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주예수교회는 설립 이후 지난 18년 동안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꾸준히 지속해 
오며 성장, 부흥하고 있다. SMLJ는 크게 4가지 사역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는 선교적 
교회와 다문화 교회의 사역들로 채워져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더불어 사는 다인종 사회(Cross-cultural Ministry) 
주예수교회와 배현찬 목사는 교회가 세워진 지역과 이웃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로 인해 주예수교회는 자연스럽게 다문화 목회에 대한 사역들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는 여러 형태의 사역들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다문화 음악 축제(Intercultural Music Festival)  
처음에는 주예수교회와 인근지역의African-American 교회의 친선예배에서 시작한 
교류가 현재는 “Harmony in One Voice”라는 주제 아래 네 인종(한인, 흑인, 백인, 히스패닉), 
세 교단(장로교, 순복음교, 감리교), 6개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행사가 
되었으며 단순한 교회 행사를 넘어선 지역민을 초청 동참시키는 다문화 행사로 
발전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과 지역민을 공동으로 섬기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매스컴에도 방송이 되어 지역사회에서 인종간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이 
사역은 지역에서 인종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화의 창구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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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음식 문화 축제(Korean Food Festival)  
한국인 특유의 넉넉한 인심으로 준비한 잔치음식과 전통 혼례식 그리고 놀이를 
통하여 한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던 
미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행사로써 한국인을 친구, 이웃 혹은 가족으로 두었거나, 
한국계 어린이를 입양한 사람들, 한국전쟁에 참전한 군인 및 가족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병원, 카운티 사무소 등)의 직원 및 봉사자들을 초청하여 인종과 
문화 간의 벽을 조금 더 낮추는 계기가 되는 행사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시설 개방(Open Church Facilities to the Community) 
교회의 건물을 주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지역주민들에게 모든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월요일(지역의 축구팀 연습), 화요일-
금요일(Jazz Dance 그룹), 토요일(결혼식)의 행사들을 통해 지역의 필요를 돕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노숙자 사역(Homeless Ministry) 
노숙자 숙식제공(CARITAS)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14년째 지역 노숙자들을 섬기기 위해 
카리타스(CARITAS)라고 하는 지역의 홈리스 선교기관과 연대 사역을 펼치고 있다. 
카리타스는 “Congregation Around Richmond Involved To Assure Shelter”의 약자로써, 
주예수교회 뿐만 아니라 리치몬드 지역의 100여교회에서 연합하여 약 1,200명의 
노숙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지역 공동사역인데 본 교회 담당주간에는 전교우가 
참석하여 숙식제공 및 세탁, 샤워, 발마사지, 미용 등으로 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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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로 공원 급식 사역(Monroe Park Soup Kitchen) 
지난 2006년에 시작되어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도심 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숙자 급식 사역은 가장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봉사이자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되었다. 
사역초기에는 교회 주관으로 사역을 감당해 오다 지금은 각 연령별 선교회가 순차적으로 
급식 사역을 주관, 봉사함으로써 교회의 사역이 아닌 우리의 사역이 되어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나누는 사역으로 계속되고 있다. 
소외된 이웃 돕기(Helping Those In Need)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주택 보수(Renew Crew) 
리뉴크루는 주택 보수를 위한 특별 자원봉사 프로그램인데 본래 “Elder 
Homes”라는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으며,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연로한 노인들, 경제적 
고난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택을 수리, 보수해주는 봉사활동이다. 주예수교회는 매달 
다양한 봉사활동에 다양한 사역으로 봉사자를 참여시키고 있는데, 휠체어 통로를 
설치하거나 현관 손잡이와 난간을 만들어 주는 일부터 페인트칠, 낙엽 청소 및 잔디 깎기 
사역을 하며 지역에 어렵고 소외된 노인, 장애인, 그리고 가난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산골 빈민 주택 보수(Appalachia Service Project, 이하 ASP) 
ASP의 궁극적인 비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아팔래치안 산맥 중부 지역에 
있는 가정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며 ASP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다. 주예수교회는 단기선교팀 사역으로 매년 2차례 2팀으로 나누어 ASP 사역에 




Stop Hunger Now 
주예수교회는 국제 기아 퇴치 운동 단체인 Stop Hunger Now를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섬김의 날을 정해 자원 봉사자들이 참여하여 후원금과 함께 직접 구호식량을 
포장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헌혈(Blood Drive)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절과 추수감사주일을 기념하여 
직전주일에 매년 2회씩 정기적인 헌혈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봉사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의 얼 잇기 사역(Korean Ministry) 
지역 한인사회 봉사(Korean Community Service) 
본 교회 및 지역의 한인 2세를 위한 뿌리 교육의 일환으로 무궁화 한국 학교(Mu-
Gung-Hwa Korean School)와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인 여름문화학교(Summer Culture 
School)를 운영하고 있다. 무궁화 한국학교와 여름문화학교는 한인 2세들에게 한국어와 
문화를 전수하고, 부모와 공유하는 민족적 자긍심과 얼을 심어주며, 복음을 통해 인격을 
함양시키려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는데 100여명의 학생들이 9개의 학급에 나뉘어 각자의 
연령과 수준에 따른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하였다.  
노인 교육(Senior Center) 
리치몬드는 지역적 특성상(은퇴와 퇴직 후 정착) 한인 노년 인구가 해마다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지역을 섬기는 일과 사회봉사 선교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시작한 무궁화 시니어 센터에는 현재 60여명의 지역주민에게 10개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배움과 교제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지역사회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후원을 통하여 한인 2세 및 불우한 상황에 처한 
이웃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꾸준히 주고 있으며 지난 2015년에는 동해병기법안 통과 
운동을 전개하며 리치몬드의 여러 한인교회들과의 협조를 통해 결국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를 우리 고유의 호칭인 동해를 병행하여 표기하는 법안을 미국 버지니아 
의회에서 상정하였고 통과시키는 쾌거를 얻게 하였다. 
선교적 리더십과 목회철학 
주예수교회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에는 담임 배현찬 목사의 선교적 
리더십과 목회철학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배현찬 목사는 본연의 가치와 사명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목사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지 말아야 할 것과 정직하며 신실하게 살되 
이중플레이 하지 않는 것에 사활을 걸었으며, 성도들 역시 개개인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희생에 대하여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임을 나누었다. 자칫하면 행동보다는 
말로만 할 수 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주예수교회 성도들과 배현찬 목사는 지난 2013년 
10월 20일을 선교주일로 지킴과 동시의 아래의 선교적 교회 선언문을 공포함으로써 
서로가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됨을 선포하였다(주예수 교회 홈페이지 참조).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수행하기 위해 독특한 역사와 문화 
속으로 파송받은 신앙 공동체로서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적극 응답하여 세상을 섬기는 
지역교회이다. 이에 따라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인 주예수교회는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교적 교회를 지향한다. 
주예수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구원의 방주요 세상을 섬기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한다. 
주예수교회는 미국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위치한 이민교회로서 다인종 사회화 




주예수교회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지속적인 영성훈련과 은사계발 및 
다양한 사역참여로 삶의 현장과 교회 생활에서 선교 사명을 실천 하는데 앞장선다. 
주예수교회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로서, 기독교 신앙 가치관을 바탕으로 민족에 
뿌리를 둔 역사의식과 온 세상을 품는 세계관을 갖은 미래 시대 선교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에 주력한다. 
주예수교회는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와 한인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적 
교회모형 계발과 확장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요청과 기대에 감사와 겸손으로 적극 
응답한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와 같은 선교적 교회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깊이 자각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부름에 순종함으로 “다함께 
이웃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사역들로 인해 교회가 얻게 된 긍정적인 변화와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적 비전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것. 둘째, 대내외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게 되어 성도들의 자긍심이 커지게 되었다는 것. 마지막 셋째로 성도들의 
성숙됨과 보람이 있다는 것이다. 
주예수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게 된 것은 사실 의도된 것이 아니라고 배현찬 
목사는 고백한다. 그는 기독교 사회윤리를 전공하여 교회의 사회정의와 개인의 구원에 
대한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마틴 루터 킹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아 사회 선교와 
봉사에 대한 목회를 기획하였지만, 주예수교회를 개척하기전 담임하였던 전통적 
한인교회에서 느낀 사역적 한계와 갈등 속에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고, 그 후 18년 동안 
담임목회를 해오면서 목회관이 변했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선교적 교회는 사명 지향적 
교회로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경험과 실력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림이 이런 
사역적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원리이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며 목회하게 된 결과요, 성령의 열매이다. 성령께 귀를 기울이면 본질적인 것이 
해결이 된다. 성령이 지혜를 주신다. 성령께 의지를 하면 목회와 교회의 은사에 따라 
사용하신다.”고 배현찬 목사는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리더십의 본질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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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의 전통구조를 가진 교회들은 다른 의미에서의 선교적 교회를 이뤄갈 수 있다고 
말한다. 
평가 
주예수교회는 300여명의 성도들로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많은 사역들로 채워져 
있다. 이 사역들의 대부분이 본 교회 성도들을 위한 내부적 사역이 아닌 지역과 이웃들을 
향한 외부적인 사역들임을 볼 때 큰 감동을 갖게 된다. 또한 교회의 이름과 홍보를 위한 
자체 사역들이 아닌 지역교회, 공공기관, 선교기관들과 연대하는 동역을 통하여 지역과 
진정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모습에 신선함을 느꼈다. 교회의 자체 성장과 더 나은 예배 
환경에 대한 고민이 아닌 우리의 이웃, 가난하고 병든자, 소외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사역에 철저히 집중한 배현찬 목사의 리더십과 전적으로 동참하는 
성도들의 동역에 교회의 저력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강력한 카르스마적 리더십 뒤에 따르는 평신도들의 수동적 참여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교회 내부의 사역들을 통하여 평신도들이 함께 훈련받고, 서로 
돌아보며, 스스로 이끄는 훈련의 기회를 가져봄으로써 성도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함을 느낀다. 이를 통해 교회의 사명이 한 사람이 아닌 교회 전체에게 
주이진 사명임을 우리 모두가 돌아 볼 수 있어야 하겠다.  
Christian Assembly (크리스천 어셈블리), Los Angeles, CA 
필자가 계속해서 소개하고자하는 교회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 지도의 
행정구역으로는 Eagle Rock에 위치 하였지만 본 교회의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주소는 
Los Angeles로 되어있어 이를 따랐다 – 에 위치한 Christian Assembly(이하, 크리스천 
어셈블리)이다. 크리스천 어셈블리는 상당히 오래되고, 특별한 역사를 가진 교회이다. 
1906년 로스엔젤레스의 아주사거리에서 시작된 부흥 운동(Azusa Street Revival 
Movement)에서 이전에 체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세 명의 이탈리아계 
여인들이 집에 돌아와 가족, 이웃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 하면서 이 공동체는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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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다. 이 모임이 발전하여 결국 “Italian Christian Assembly(이탈리안 크리스천 
어셈블리)”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현재까지 110년의 장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이 
교회는 지금도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치며 그들 속에 자리하고 있다. 이탈리아계 
이민교회로 시작된 한 교회가 한 민 족을 뛰어 넘어 다민족, 다문화 교회로서 미국사회에 
자리잡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지내오게 된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전 세대를 존중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리더십 
크리스천 어셈블리는 110년의 역사를 지나오며 단 5명의 담임목사를 배출한 
교회로 이탈리아 이민 1세대와 그들의 자녀들인 2, 3세들이 성장하며 영어가 주 언어인 
교회로 서서히 변모하고 있었다. 그러던 1969년 어느 날 당시 3대 목사였던 돈 피케럴(Don 
Pickerill)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교회의 정체성이 급격히 바뀌게 되었는데, 그 전화는 
이탈리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도 예배에 참석해도 되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다음 날 교회 
버스에 새겨진 ‘이탈리안’을 지우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후 교회의 공식 명칭은 ‘크리스천 
어셈블리’가 되었고, 이탈리아 사람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인종의 사람들이 모이는 
다문화/다인종 공동체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예배 출석 성도 약 5,000여명(전체 
교인들의 숫자가 아닌 예배 출석 성도의 평균치)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이상훈 2015:18). 
이 교회의 특이한 점은 새로운 담임 목사가 세워지면 이전의 전통과 가치를 지우려 
하지 않고, 그 위에 덧대는 형식의 사역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가 처음 시작 
되었을 때의 특별했던 이탈리안 특유의 가족 중심적인 문화가 지금껏 교회의 핵심가치로 
여겨져 오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많은 
고민이 따랐었지만, 이 가치를 지키며 개인과 가정, 세대와 문화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 여러 종류의 사역들이 결국 어려움을 극복해낸 사례로 발전한 것이 많아지면서 
교회의 정체성으로 발전하여졌다. 아버지를 이어 1989년 교회의 4대 담임목사로 세워진 
마크 피케럴(Mark Pickerill)은 지금도 많은 성도들에게 훌륭한 지도자로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음에도, 이미 10년전 당시 33세의 젊은 탐 휴즈(Tom Hughes)를 5대 담임목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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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 지금껏 동사목사(Co-Lead Senior Pastor)로 사역 중이다. 이러한 리더십은 비단 
담임목사직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사역의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 사역자인 타미 워커(Tommy Walker)는 27년째 교회의 예배 
인도자로 섬기고 있는데, 그에게는 제이콥 박(Jacob Park)이라는 후임 리더자가 함께 
17년째 사역중이다(2015:24). 필자가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는 제이콥이 또 다른 리더를 
훈련시키고 있었다. 이 뿐 아니라, 본 교회에는 오랫동안 동역해 온 사역자들이 많다. 
당연히 이들의 평균나이는 꽤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교회가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면서 그 유산을 가지고 꾸준한 성장을 한다는 것은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여기에는 한 집단의 가치와 끊임없는 노력이 깃들어 있다.  
함께하는 예배와 역동적인 소그룹 사역 
크리스천 어셈블리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회중으로 구성된 예배이다. 
2009년까지는 백인 50퍼센트, 아시아인 20퍼센트, 히스패닉 20퍼센트, 기타 6퍼센트, 흑인 
4퍼센트의 비율을 이루고 있었지만, 현재는 더욱 다양한 인종, 민족, 세대, 계층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이상훈 2015:19). 필자는 이런 천차만별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이기에 이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화려하고 독특한 형식의 예배를 기대하였지만, 
너무도 차분하고 오히려 간결한 예배 그러나, 누군가에 의하여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닌 
참석한 회중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를 경험해 볼 수 있었다.  
예배 후 교회의 곳곳에서는 작은 소그룹 모임들이 있었다. 이는 ‘Life Group(이하, 
라이프 그룹)’이라 불리는 모임이었다. 크리스천 어셈블리의 소그룹은 크게 교회의 내적 
사역(남성사역, 여성사역, 회복사역)과 외적 사역(전도와 선교, 타 교회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회 개척사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교회에는 약 220개 이상의 라이프 
그룹이 연령과 성별, 취미 생활과 각각의 관심에 맞게 다양하고도 활발히 진행 중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소그룹이 운영 중에 있다(2015: 22). 특이한 것은 이 
모든 소그룹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결정되는데, 모임의 내용과 활동 성격 또한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협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다시 말해, 이 모든 소그룹은 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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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하는 사역이 아닌 성도가 주도하는 사역의 구조를 띄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신선한 
접근이었다. 조직과 서열을 중시한 전통적 한인 이민교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시스템이었다. 또한 라이프 그룹을 통해서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는 이 모임이 단순히 성도들이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성도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재생산이 이루어진 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갖게 되는데 모임이 살아있다는 
것을 단편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닐까 싶다. 
건물이 아닌 사람에 집중 
한 주에 약 5,000여명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생각해 보면 꽤나 큰 건물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천 어셈블리는 30년전 본당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주변건물을 매입하면서 성도들의 모임 및 예배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공간 활용을 최대로 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으려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특별하다. 비록 넓은 주차장과 화려한 건물은 없지만, 넓은 마음과 화끈한 봉사와 섬김이 
있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교회가 바로 본 교회이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되었지만 크리스천 어셈블리에는 다양한 회복 모임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 성폭력 피해자, 성 중독자, 깨진 가정 등으로 상처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역을 우선순위로 진행 중인데, 약 27개의 회복 모임 속에 이들을 돕기 위하여 
전문가, 상담사들을 고용하여 한 사람을 다시 살리고, 세우는데 다양한 노력을 쏟고 
있다(이상훈 2015:22). 
평가 
크리스천 어셈블리는 전통적 이민교회의 한계를 넘어선 좋은 본보기로써의 
교회이다. 물론 백인과 이질감이 적은 유럽계 이민교회였지만, 다민족 및 다문화 교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넘어선 것에 대한 부분은 
칭찬받기에 마땅할 것이다.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되 자가당착에 빠지지 아니하고, 변화와 
 
80 
개혁을 이루되 그들의 유산을 지켜낸 모습은 배울점이 많다. 아울러 헌신과 겸손으로 이를 
잘 이끈 선교적 리더십과 사람에게 집중한 교회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선교적 삶을 나눈 
소그룹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선교적 다민족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러나 평신도들의 자발적 헌신과 참여로 시작된 소그룹들이 생성, 소멸되는 과정 
속에서 자칫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흥미위주의 사역들로 대치되지는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따른 적절한 예방과 조처가 필요하겠다. 
New City Church of LA (LA 뉴시티교회), Los Angeles, CA 
일명 천사들의 도시라 불리는 Los Angeles, CA(이하, LA)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이다. 다양한 인종들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도시이기에 이 곳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채 
그들만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내었다. United Nation(이하, UN)의 세계 233개 국가의 
인구조사를 기반으로 한 “세계 도시화 전망(The United Nations’ World Urbanization 
Prospect)”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2050년경에는 
세계의 약 65퍼센트 정도가 도시화 될 것이라 예측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도시목회, 도시 선교에 대한 주용성이 더욱 대두 될 것이며, 도시의 환경에 맞게 미리 준비 
된 교회 및 단체들의 활발한 사역이 또한 예상된다. 이 LA의 중심부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과 지역을 섬기기 위한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서의 새로운 모델로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New City Church of LA (이하, LA 뉴시티교회)가 바로 그 곳이다. 
목회 철학과 교회의 정체성  
LA 도심은 세계 각국에서 운영하는 기업들과 막대한 자금이 유통되고 있는 회사의 
건물들, 그리고 그와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그 안에는 ‘Skid Row(이하, 스키드 로)’라는 세계 최대의 노숙자(빈곤층, 
마약 중독자 등 일정 거주지 없이 이 지역에 몰려 사는 사람들 포함) 거주 지역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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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러져 있다. 이것이 LA의 두 얼굴이라 할 수 있겠다. 그 우범지역을 조금 더 지나가면 
뉴시티교회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교회를 개척한 Kevin Haah (이하, 
케빈 하) 목사는 한인 2세이다. 기업과 로펌의 변호사로 승승장구하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법조계를 떠나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된 하 목사는 
영락축제교회(Young Nak Celebration Church)의 부목사가 되어 스키드 로 지역에서 ‘Love 
LA’라 불리던 사역의 책임자가 되어 매주 200-300여명의 홈리스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중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더불어 이 지역에 새롭게 전입해 오는 이주민들을 향한 비전을 
강하게 받게 되고 결국 2008년에 지역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기에 
이르렀다. 교회의 개척을 준비하며 만나게 된 동역자들과 다운타운의 거의 모든 건물과 
골목을 기도하며 지나가면서 만난 사람들과 대화를 통하여 이 지역을 이해하고, 필요를 
확인함으로써 LA 다운타운에 딱 맞는 교회의 색깔을 찾게 되었다. 하 목사는 본 교회를 
소개하며 “We are not for Homeless but we are homeless’ church(우리는 홈리스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홈리스 교회다).”라고 말한다. 무언가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 자체가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 목사의 목회관이자, 이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그것을 
방증하듯, 뉴시티 교회당 앞에는 “Muiti-Ethnic Church in DTLA, Come as You Are (LA 도심 
속 다문화 교회, 그 모습 그대로 오세요)”라는 배너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다민족(Multi-Ethnic), 사회-경제적(Multi-Socioeconomic), 
다세대(Multi-Generation) 교회 그리고 복음 중심의 공동체 
케빈 하 목사가 개척을 하고자 할 때, 한인 2세들이 주축이었던 이전 교회에서 
개척맴버들을 보내주려 했으나 새로운 공동체의 정체성 정립을 하고자 했던 하목사는 
이를 고사하였고, 그 결과로 LA 뉴시티교회는 현재 백인, 흑인, 라티노, 아시아인의 비율이 
거의 25퍼센트씩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공동체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이뿐 아니라, 
뉴시티교회는 LA 라는 도시를 품은 교회에 걸맞게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로 이루어졌는데, 
일명 사회적, 경제적(Multi-Socioeconomic) 계층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교인들 중 1/3은 
시에서 매달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살아가는 극빈층으로서 홈리스 회복센터나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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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온 사람들이고, 다른 1/3은 연수입 10만 달러가 넘는 상류층으로서, 도심의 
고급 빌라에서 왔으며, 나머지 1/3은 도심 외곽에서 오는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교회 평균 연령대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젊은 성도들이 중심 되어 있지만, 전 
연령을 아우르는 다양한 세대가 적절하게 모이는 교회의 특징을 지녔다. 이런 다양성을 
하나로 묶기 위하여 뉴시티교회는 문화와 인종을 포괄하는 공동체를 새우고자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복음 중심의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들의 비전 선언문에서 
더 확실히 알아 볼 수 있다. 
LA 뉴시티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적인(inclusive) 복음 
중심의 공동체(gospel-centered community)가 되는 것이다. 이 공동체를 통해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함께 성장하면서 도시를 섬기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사역을 감당한다. (이상훈 2015:189) 
오직 복음이야 말로 그 다양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 줄 수 있는 뿌리와도 같은 
것이다. LA 뉴시티교회가 다양한 인종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와, 세대간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그 뿌리가 건강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복음으로 모두가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 이들이 만들어 낸 새로운 문화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소그룹 사역(Grow+Serve Groups) 
LA 뉴시티교회 설립 초기에 약 120여명의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당시 교회 안에는 
10개의 소그룹이 활발하게 운영되었었다. 다인종, 다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함께 돕고 의지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주고 받은 것이 교회의 성장과 직결되었다. 
그러나 교회가 약 300여명의 규모로 성장하였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소그룹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여러 방법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였지만, 소그룹이 다시 활발해지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새롭게 시도된 방법이 의도적으로 소그룹을 나누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아이디어가 실행될 수 있는 자율성을 주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게 한 것이다. 교회는 각 성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구조적인 지원을 하여, 성도들이 
선호하는 사역을 중심으로 소그룹을 구성하도록 돕고, 그들의 신앙적 성장과 성숙을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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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후방지원을 함으로써 올해 봄에는 주일 2개, 수요일 2개, 목요일 2개, 금요일 3개, 
토요일 1개 등 10개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LA 뉴시티교회는 LA 다운타운을 위해 
세워진 도시 교회답게 모든 소그룹이 도시 속에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가치 속에 내적으로는 성숙하여지며, 외적으로는 그 성숙한 
믿음을 각각의 독특한 사역으로 실천하며 지금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평가 
LA 뉴시티교회는 분명한 교회의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더 쉬운 것을 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홈리스 교회임을 자처하며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자하는 모습에 선교적 교회의 참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다. 또한, 다민족, 다문화, 
다경제 공동체로서 너무도 달랐던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비전선언문의 역할과 
선교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해 보았다. 
LA 도심속에 위치한 교회의 특성이기도 하겠지만, 접근적 용이성과 함께 제한성이 
뚜렷한 것이 상반되는 장, 단점이라 할 수 있겠다. 아울러 다양한 다민족 배경이지만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편안한 문화라는 것은 기억해야 할 점이다. 
New Song Church (뉴송교회), Santa Ana, CA 
아시안-아메리칸(Asian-American)들이 주축이 되어 한때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 중 하나로 각광 받았던 New Song Church (이하, 뉴송교회)는 이런 
수식어들이 무색할 만큼 오래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갔던 뉴송교회는 천장이 높은 전형적인 전통교회 건물에 연결된 작은 
교실들과 그 옆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창고 같은 건물이15 전부인 교회였다. 또한, 이 
교회가 현재 위치한 지역인 산타아나(Santa Ana, CA)는 교회 이전 장소였던 얼바인(Irvine, 
                                                     
15확인해 본 결과 이 건물은 친교를 나누는 친교실 겸 식당 겸 중고등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사용되는 다용도 건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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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이다. 뉴송교회는 위치한 지역이나, 
교회의 겉모양으로는 여타 부흥하는 교회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이 교회는 지역의 젊은 아시안-아메리칸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종이 몰려드는 
교회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이들이 모여들고 함께 머물게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도자의 회심과 목회 철학 
뉴송교회의 담임목사인 데이브 기븐스(Dave Gibbons)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으로 비록 겉모습은 아시안이지만, 뼛속까지 
미국인이다. 그는 10대에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정체성에 대한 고민, 기독교 학교에서의 
인종 차별 정책, 아버지의 외도 후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어머니의 교통사고 사망 등의 
시간을 겪으며 이런 불행과 고난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는 교회에 대한 실망의 나날을 내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인생은 한 순간이라는 것과 사람이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는 결국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아울러 
깨닫게 되고 평생 목회자로 살 것을 헌신하였다. 특별히 자신과 같은 정체성으로 아파하는 
자들과 세상으로부터 부적합한 자(misfit)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한 목회를 하기에 이른다. 
이런 목회적 철학 속에 1994년 8명으로 시작된 뉴송교회는 2005년 당시 부활절 전도행사에 
5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에 이르렀다. 이 당시 뉴송교회는 대형교회로 
성장하기 위하여 큰 규모의 부지를 인수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결국 하나님의 간섭 속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패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심 속에 태국에 새로운 
뉴송교회를 개척하기에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 그러나 기븐스 목사는 이 
역시 자기 주도적이었고, 미국식 스타일에, 자신의 경험대로 교회를 만들기 원했었음을 
고백한다. 결국 교회는 성장, 부흥한 것처럼 보였으나, 현지인 사역자들로부터 “지역을 
이해하지 않았고, 존중하지 않았으며, 참 된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였다”는 심한 질책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븐스 목사에게 들려주신 마음은 이것이었다. “데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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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이제까지 네가 배운 방식만을 의지해 왔다. 그렇지만 이 지역을 존중해라, 
지역으로부터 배워라, 나는 이전과 다른 형태로도 일할 수 있단다”(이상훈 2015:205). 이후 
그는 현지인 사역자들과 참된 동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사역의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지도자 그리고 그 일의 실패에서 배운 것을 통하여 
회심하고 올바른 길로 돌이키는 지도자야 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기븐스 
목사는 실패를 통해서 목회의 본질로 돌아섰음을 고백한다. 
사람 중심의 사역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던 가수 중 한 명인 보이드 코시야봉(Boyd 
Kosiyabong)과의 만남은 기븐스 목사의 사역에 큰 전환점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기븐스 
목사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던 코시야봉을 지도하면서 대중가요뿐만 아니라 워십곡들을 
만들도록 격려하였는데, 그 결과 그의 노래는 태국을 넘어 인근 국가의 공중파 방송에서도 
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다. “너는 수천 개의 교회 중 단 
하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수백만의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나는 네가 일생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이상을 할 수 있다. 앞으로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라”(이상훈 2015:206). 1년 뒤 그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태국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뉴송교회의 비전과 사역 방향의 기초가 
되는 방향성이 더 분명하여졌다.  
그것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크고 화려한 것에서 작고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역으로 전환이 되었다. 둘째, 설교보다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달았다. 셋째, 수적 성장에서 사람에게로 초점이 옮겨졌으며, 사람에 대한 이해 역시 
넓어졌다. 넷째, 실용주의에 입각한 프로그램과 이벤트, 건물 등을 위해 사용되던 자원들을 
사람을 개발시키는 것에 투자하게 되었다. 다섯째, 세상의 부적합자들을 가장 중요한 
사역의 대상으로 여긴다.  
교회 성장에 관심있거나 대형 교회 스타일의 사역 패턴에 익숙해 있던 성도들, 또는 
교회 이전에 따른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느낀 약 30퍼센트에 가까운 성도들은 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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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람 중심의 사역을 하며 교회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 힘겨운 시간들을 통과함으로써 결국 새로운 비전에 동참한 사람들이 모여 
더욱 건강한 교회로의 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게 되었다(이상훈 2015:207-209). 
플로우(Flow), 모델링(Modeling) 그리고 담이 없는 교회(Church 
without Walls) 
뉴송교회의 소그룹 사역은 기존 교회들과는 차별화를 두고 있다. 시스템 중심이 
기존 교회들의 소그룹 특성이라면 뉴송교회의 소그룹은 전체가 아닌 구성원인 각 
사람에게 맞춰진 개별화되고 특수화된 훈련을 지향한다. 대표적으로 플로우 라고 불리는 
사역이 있는데, 이는 개인의 잠재된 열정과 능력을 발견하기 위해 과거의 자신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와 미래의 삶을 준비하고 개발하도록 돕는 일종의 ‘개인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성도들은 이런 소그룹을 통해 발견한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더 깊은 
차원의 헌신과 사역으로 이끌려 가고 있다.  
뉴송교회에서 이런 사역이 가능했던 것은 담임목사인 데이브 기브스의 희생적인 
삶의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지난 20년 이상의 목회 기간 동안 기븐스 
목사의 집은 항상 열려 있었다. 적게는 2-3명에서 많게는 16명과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8개월에 이르도록 함께 동거하며 교육을 하였는데, 이렇게 훈련 받은 사람이 공식적으로 
100명이 넘는 상황이다. 이는 ‘함께 살면서 모든 면을 보여 주는 살아있는 교육’에 대한 
그의 확고한 철학이기 때문이다. 바로 함께 먹고, 자며, 자신의 삶을 친히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교육 방식 그대로 소그룹 운영방식을 그는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담임목사에게서 훈련 받은 성도들은 그 보고 배운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들은 교회와 세상의 담을 허물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담이 없는 교회’ 로서 지역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역의 위탁 아동, 고아, 청소년들을 돌보는 사역부터, 지역의 가난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세탁실을 찾아가 필요를 나누는 사역들, 지역의 홈리스,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academy) 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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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교회가 위치한 산타 아나 지역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 뉴송교회는 그 동안 
교회와 세상 중간에 막혀 있던 담을 무너뜨려 그들 속으로 들어갔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평가 
뉴송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편안함이다. 누구도 어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현대적이며 최신식의 모습 혹은 쾌적함과는 동떨어진 교회 건물의 
모습이지만,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성도들은 이민 2-3세대들 주축으로 이루어진 젊은 
세대라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가치와 정신은 그 어느교회보다 젊다는 것이 
뉴송교회의 특징이다. 그리고 그 지역과 이웃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뉴송교회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하다. 뉴송교회는 선교적 교회의 전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웃과의 담장을 낮추고 거리감을 좁힌 뉴송교회는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교회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젊고 편안한 분위기에 비해 활기차지 않았던 것은 아쉬운 점으로 
여겨진다. 다양한 사역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차분해 보이는 분위기는 
오히려 교회가 생동감이 없어 보이는 이미지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요약  
필자는 본 장에서 선교적 다문화교회 형성을 위한 사역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문화적 환경에서 선교적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여러교회들을 방문하여 그들이 벌이고 
있는 사역의 현장을 돌아보며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고 있는 원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비교를 통하여 발견한 점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선교 – 선교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첫째,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선교를 교회가 
하기 시작하고, 특별히 선발된 소수의 사람이 선교를 전담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선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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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역 혹은 프로그램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선교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 되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이 도시와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보내신 이유를 찾는 것이고, 이것을 시작한 교회들이 
바로 앞서 살펴 본 교회들이었다. 이 교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교회가 위치한 
지역을 공부하고 이해함으로써, 그리고 끊임없이 이웃과 관계를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주도하신 선교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도록 한 것이다. 즉, 이 지역에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에 집중했다는 의미이다. 사람이 일을 하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선교적 교회 공통적인 모습이다.  
선교적 리더십 –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둘째, 선교적 다문화교회의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는 바로 선교적 리더십에 있다. 
리더십을 이야기하자면 한 사람을 의미할 수 있으며, 한 집단을 의미할 수도 있고, 사람과 
집단을 아우르는 가치관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교적 다문화교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포함 된 것임을 밝힌다. 다인종, 다문화를 말할 때 
다양하고 많은 것이 혼재해 있는 복잡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런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던 힘을 여러 사람에게 분리시키는 것과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묶을 수 있는 비전이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교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점이다. 강력하고 분명한 비전에 이끌린 한 리더의 리더십이 다양한 
환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고, 이로 인해 함께 한 곳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선교적 다문화교회에 필요한 리더십이다. 선교적 리더는 공통적으로 자신을 
들어내지 않는다. 참 된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뿐이다. 선교적 리더는 자신의 
문화에 우월감을 갖지 않는다. 다양한 문화를 만드신 하나님을 높일 분이다. 선교적 리더는 
세상의 문화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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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룹 및 평신도와의 동역 – 성장에서 성숙으로 
셋째, 선교적 다문화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작게는 
나로부터 좀 더 크게는 가정과 소그룹의 삶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분위기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선교적 다문화교회는 일상에서 선교를 경험한다. 선교와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닌 
미셔널 라이프 그 자체를 살게 된다. 이는 신앙생활이 성장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성숙되는 
것을 의미한다. 선교적 삶은 성령님께 인도되는 삶이기에 그 분과 동행함으로 내가 변화를 
받고, 내가 속한 가정이 변화를 받으며, 내 가정이 속한 소그룹이 변화를 받게 되며 나아가 
내 소그룹이 속한 교회가 함께 변화를 받게 된다. 이는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몸의 지체가 영적으로 건강하여 거룩하여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앞서 살펴 본 교회들의 
공통점이 바로 변화받은 내 자신으로 시작 된 서로 간의 협력과 동역으로 교회가 
건강하여지고 성장하며 나아가 성숙되고 있다는 점이다. 각 교회별 목회 방침에 따른 
성도들의 수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로 구성된 
소그룹이 활발하게 사역한다는 점은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지역 사회와의 협력 – 교회 담장을 넘기 
마지막으로, 선교적 다문화교회를 연구하며 이들에게서 발견된 공통점은 바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인데, 내부지향적이 아니라 외부지향적인 형태를 띄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교회들은 교회라는 보이지 않는 담장을 넘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만 하지 않고,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있었으며,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있었다. 오랜시간동안 너무도 높이 쌓아버린 편견과 
마음의 담장을 무너트리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선교적 다문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리하셨듯이 
지역 사회 및 이웃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다음장에서는 위에 정리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인 이민교회로서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샬롯장로교회를 선교적 다문화교회로의 형성을 위한 사역 전략 및 제안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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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사역 전략 
샬롯장로교회는 교회 설립이래 지난 40년 동안 해외 단기선교는 단 2번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교회 주보의 겉면에는 ‘본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들’이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본 교회 선교위원회의 후원 및 남, 여전도회 그리고 8개의 구역에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11곳의 선교지에 영적, 물적 후원으로 섬기는 중이다. 또한 2016년 
교회 예산중 선교비에 책정된 것은 교회 전체 재정의 약 10퍼센트인 10,000불이었으며, 
예산 전부가 집행되었고, 2017년 예산은 동결되어 사용 중에 있다. 이것이 샬롯장로교회의 
선교의 현실이다. 물론 빡빡한 이민 생활속에서 이정도만으도 선교를 하고 있다는 자위를 
할 수 있겠지만, 성도들의 삶은 교회와 세상, 삶과 선교라는 이분법 속에 살아가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장을 통해서 필자는 샬롯장로교회의 현재의 선교적 상황을 알아봄과 동시에 본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어떻게 지역사회에 침투하여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선교적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 또한 어떻게 
네트워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및 선교적 교회 사례 연구를 통해 찾아낸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대안으로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샬롯장로교회의 현재 상황 
앞서 언급하였듯이 40년의 역사 동안 본 교회에서는 최근 5년 사이에 두 번의 해외 
단기 선교(아이티, 과테말라)를 다녀왔을 뿐이다. 그 마저도 현재 선교 전담 사역자의 
부재로 인한 사역의 공백 중이다. 그에 반해 본 교회는 샬롯 지역의 아시안 교회 중 가장 큰 
교회 부지와 빌딩을 가지고 있다. 미주 한인 이민 교회 역사 속에서 건물을 가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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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했던 시절이 있다. 교회 건물을 빌려쓰면서 받았던 천대와 설움 그리고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해 예배당을 찾아다니며 예배를 드리던 그 시절 지혜롭고 과감하게 교회 
건물 구입을 시도했던 당시 이민 1세대들의 열정과 헌신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 
분들의 피땀어린 수고와 헌금으로 오늘날 이런 모습의 교회가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건물을 가지기 위한 것에서 멈춰버린 것에 대해서는 해야할 
이야기가 분명 많을 것이다. 단독 교회 건물을 가지기 위하여, 그리고 이 지역에 보여지는 
교회라는 것을 세우기 위하여 애를 썼던 당시의 분위기와 그 당시에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성도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 리더십의 분위기는 현 교회의 분위기와 정체성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단독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자부심과 자랑을 일삼지만, 교회 밖을 벗어난 사역을 한다던지 혹은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것이 보통의 분위기이다. 젊음과 열정을 
바쳤던 교회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보다,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이다. 교회 
건물을 떠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 그러다보니 
해외선교나 기타 외부 활동에 대해서는 동의 하지만 사치로 여기는 분위기도 만연하다. 
이런 분위기가 촉발된 것은 무리한 교회 건물 구입 후 체육관과 교육관 확장을 하며 생긴 
부채로 인한 성도들의 물질적인 부담이 큰 몫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지상주의로 
성도들을 이끌었던 목회자들의 선교 교육의 결핍도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는 샬롯장로교회의 성도들, 특히 교회 개척 맴버들을 위시한 교회의 리더들의 
선교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다. 계속해서 현재 본 교회에서 진행 되고 있는 선교사역이라 
불리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샬롯장로교회의 선교 현황 
샬롯장로교회에는 여섯 개의 위원회로 사역이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하나는 선교 
위원회이다. 교회에서 직접 후원하는 선교지가 있기도 하고 여덟개로 나뉘어진 구역 
모임에서 각각의 선교지(혹은 선교사)를 선정해 협력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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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전통적 한국 이민 교회라면 되고 있을법한 ‘선교’에 관한 전통적 사역이다. 여기에 
본 교회는 교회의 큰 특성인 교회 건물을 가지고 선교를 주도하고 있다.  
하나는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선교의 해드쿼터역할을 하는 킴넷(KIMNET - 구, 
Korean Inter Missions NETwork 현, Kingdom Inter Missions NETwork)의 사무실을 지난 
4년간 대여해 주고 있다(최근에는 본 교회의 수석장로의 회사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그러나 그 역시 교회 건물의 일부분과 같게 여기고 있다). 이 곳에서 주최하는 
선교 대회나 선교사 모임, 선교사 재교육 등과 관련 된 일에 장소로 협력하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다. 이 사역은 본 교회의 선교 사역에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샬롯장로교회의 전 성도가 자신의 일로 여기며 동참하지는 않고, 일부의 
헌신자들로 인해 행사 지원(인적, 물적 자원)을 하는 정도로만 지원된다. 이 킴넷의 
상임대표와 사무총장이 본 교회에 출석하며 협력함으로인해 교회 선교의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난 2012년에 본 교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단기선교(아이티)를 다녀올 수 있게 되었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선교를 한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무언가 본 교회가 주도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본 교회에서 감당하는 선교에 관련된 또 다른 사역 하나는 교회의 건물을 다른 
민족들에게 예배 장소로 빌려주는 것이다. 그 동안 본 교회 건물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민족 및 기관들은 최소 11개가 넘는다. 현재는 2개의 민족 교회와 3개의 기관이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샬롯장로교회의 담임목사와 당회 장로들은 이것이 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형태의 선교라 자부한다. 이는 분명 선교 사역의 한 형태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본 교회 선교의 전부라 한다면 39년 전에 샬롯에 본 교회를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비견해 보자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교회의 선교는 하나의 사역의 형태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선교는 하나의 이벤트성 
행사도 아닌, 타인종과 타민족에 대하여 협력, 구제하는 사역만도 아니다. 선교사역을 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는 다르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붙잡는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이다. 전통적 이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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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관을 가진 샬롯장로교회를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을 이뤄내기 위하여 필요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선교적 교회로의 제안 
현 시대를 얘기함에 있어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의 시대라 말한다. 이는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을 넘어선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는 더 이상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위치로써의 구별된 형태의 국가와 도시가 아닌 서로 다양하게 그러나 자연스럽게 
섞여있는 형태의 국가와 도시를 의미하고 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인 미국은 한 도시 안에 
또 다른 국가를 품고 있는 형태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LA에 있는 
코리아타운(Koreatown), 차이나타운(Chinatown)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더 이상 한국에 
가지 않아도 한국의 음식을 엘이이, 뉴욕 등에서 맛 볼 수 있고, 중국식 음식은 이제 어느 
도시에서든 Chinese Restaurant 에서 맛 볼 수 있다.  
샬롯장로교회는 한 교회 건물 안에 이런 다민족, 다인종이 어우러져 있는 좋은 
현장이다. 해외를 나가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도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사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now), 여기(here)’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공감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DNA를 이식하는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겠다. 
샬롯장로교회를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 
첫째,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니님이 선교의 주체이시며,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 파송한 선교적 공동체이다. 선교가 프로그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또한 일부의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위하여 지난 40년의 역사 
동안 본 교회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을 되돌아 봄으로써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해야 하며, 도시의 개발과 발전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지역과 이웃을 
통하여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뜻과 신비스러운 비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 
갑작스럽게 지역 곳곳에 타운하우스, 아파트 등의 건축이 일어나고 있는지, 언제 완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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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새로운 입주민들은 누구이며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들로 인해 앞으로 새롭게 창출될 비지니스는 무엇인지 등등 지역과 환경을 
조사하고 공부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인간의 경험과 지식위에 기도와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라 
둘째, 교회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라. 그 교회가 ‘왜’ 그 곳에 있어야 하는지 자기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명확히 세우고, 그것을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한 교회가 많아져야 
한다(주재일 2015:7). 샬롯장로교회가 선교적교회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아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역 사회로 보냄을 받은 선교적 공동체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샬롯장로교회는 최근까지 샬롯한인장로교회로 지역 사회를 섬기다가 2008년 교회 
이름에서 ‘한인’을 빼고 샬롯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한 상황임에도 아직까지는 
다른 한인 이민교회와 다르지 않는 전형적인 한국식 예배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미 
교회에서 ‘한인’이라는 인종적 정체성을 빼놓고서도 한국어를 고집하고, 한국문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이러니일 수 밖에 없다. 사실 필자와 젊은이 그룹에서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한인’교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전도해 온 선례가 있다. 
그렇기에 이제는 앞으로 샬롯장로교회가 한국인 대상의 목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문화, 
다인종 목회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되었다. 샬롯의 약 
7,000여명의 한인들 중 대략 2,500여명이 현재 샬롯 지역 내 한인 교회에 출석 중이다. 
영어권 젊은이들의 상당수가 미국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샬롯의 한인들의 
40퍼센트 가량은 기독교인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60퍼센트인 불신자, 비신자들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하여도 나머지 4,500여명의 한인들(결코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을 놓고, 약 40여개의 한인교회들이 싸워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소모적인 싸움에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는 도시의 다른 인종 혹은 다른 문화 속의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은가 하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미 뉴욕이나 LA 등 한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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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가 많은 지역에는 부모세대의 한국 문화와 자신들의 미국 문화가 모두 익숙한 한국인 
1.5세 및 2세대들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녀세대를 위한 다문화, 다인종 교회들이 이미 
생겨났고, 또한 잘 정착 중에 있는 교회들도 있는 실정이다. 본 교회의 출석인원의 약 
30퍼센트가 이중 언어자 이거나 아니면 한국계가 아닌 인종인 것을 봤을 때,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 다인종 목회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함을 느낀다. 동양적 문화인 
기존의 나이, 서열중심의 계층(hierarchy)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문화에 
거부감이 없는 미래형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다. 하나님께서 본 교회를 
향하신 계획을 온 성도들이 함께 발견하여 걸어갈 때, 이것은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자원을 활용 하라 
셋째, 자원을 활용하라. 샬롯장로교회가 선교적교회의 전환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의 건물과 환경을 십분 활용한 연합, 협력 사역을 함에 있다. 샬롯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젊은 사람들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그리고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사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며, 또한 자연스레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다. 
그렇기에 샬롯장로교회는 가지고 있는 교회 건물을 잘 활용하여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중에 학교를 위해서 나오는 
200여명의 학생들과 그의 학부모와 가족들 그리고 학교에 일하는 직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본 교회 건물에 
입주해 있는 학교의 직원들과의 좋은 관계 유지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의 학생들이 
본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만족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즌에 따라 다르지만 매 달 최소 한, 두 차례 있는 결혼식 혹은 생일 
파티(이것은 보통 ‘Sweet 15’ 이라 하며, 히스패닉들 중심으로 자녀의 만 15세되는 생일을 
성대하게 열어준다.)에 참석하기 위해 거부감 없이 교회 건물로 들어오는 지역의 이웃들이 
이질감 없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이에 맞는 전도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맞는 전도지와 선물을 준비한다든지,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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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빈민층이 결혼을 위하여 문의를 할 때 저렴하게 건물을 대여해 주는 것 혹은 학교를 
위해 교회 건물에 방문하는 이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교회가 
열린 공간으로써 불편함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 냄으로써 그들이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 기존의 성도들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교회 건물의 활용법을 찾아야 
하겠다. 샬롯장로교회가 건강한 선교적 교회가 및 선교적 다문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그리하셨듯이 지역 사회 및 이웃들과 소통하면서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네트워킹을 하라 
넷째, 네트워킹을 하라. 교회와 교회, 민족과 민족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미국내 
한인 이민 교회의 대부분이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미국교회에 의존하여 성장, 분가했던 
예와는 다르게 현재의 샬롯장로교회는 미국, 나이지리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에디오피아, 그리고 베트남 산지족 등 다양한 인종과 그들의 교회에게 필요한 예배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것은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을 위해 샬롯장로교회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도구요,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제까지는 그들에게 그저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에서 
머물렀다면, 이제는 전략적으로 그들과 네트워킹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전도를 
해서 내가 모든 사람을 가져오겠다고 하는 것은 일차원적인 전도 방법이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했다(요 4:29-39). 하지만 그 여인에게 수가성을 떠나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셨다. 수가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주님과 수가성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다리가 되게 했다. 여인은 간증을 통해 수가성 사람들에게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소개했다. 이 사건은 개인전도의 실례로 보아서는 안 된다. 수가성에 사는 인간집단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해석해야 한다(Tippett 1979:65). 이런 지리적, 환경적 여건을 가진 
샬롯장로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전도법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교회는 사람의 사유재산도 소유도 아닌 하나님의 몸 된 성전이다. 만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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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는 집이며, 그 아들의 피 값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각 민족과 교회가 가진 특별한 
은사와 장점을 활용하여, 이것을 한데 묶어 함께 사역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물질이 좀 넉넉한 교회와, 인적자원이 좀 넉넉한 교회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는 교회들이 서로 네트워킹이 된 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이에 한 
건물에 동고동락하는 각 교회의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충분히 나누어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을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네트워킹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기성세대인 이민 
1세대들이 서로 연합하기 힘들다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교육받은 자녀세대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2016년과 2017년 연이어 본 교회 건물을 함께 
나눠쓰고 있는 에티오피안과 베트남 산지족 교인들과 함께 진행하였던 연합 VBS 의 
경험을 살려 교회와 교회, 지역과 지역 그리고 민족과 민족을 잇는 네트워킹을 통하여 
세대와 언어 그리고 민족성을 뛰어넘어 새로운 형태의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인재를 키워라 
다섯째, 인재를 키워야 한다. 다양한 환경에 맞는 선교적 DNA를 가진 인재를 키워 
교회와 지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아주 기초적인 전략이겠지만, 이것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전략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역은 기초중의 기초이며, 다가올 
미래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성도가 사역하는 시대’ 가 될 것이다(최윤식 2014:330). 
이전의 경험과 관점에 잡혀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새로운 형태의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의 리더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선교를 잘 이해하고, 그분의 
보내심을 순종하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진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한국인이든, 한국계 미국인이든 아니면 한국계가 아닌 
다른 인종이든지 선교적 교회의 성도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지역과 교회의 문화와 전통을 잘 덧입어 이 지역의 복음화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내 것, 우리의 것, 한국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을 키워내야 할 것이다. 그 위에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잘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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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문화까지도 잘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샬롯과 샬롯장로교회에 꼭 필요한 
인재라 할 수 있겠다. 
선교적 리더십의 이해 
여섯째, 샬롯장로교회가 선교적 다문화 공동체로의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선교적 리더십의 이해가 필요하다. 샬롯장로교회가 현재의 다문화적 상황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인종, 다문화를 총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전통적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을 역동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전의 리더십이 아닌 선교적 패러다임을 가진 리더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선교적 교회는 
조직구조나 인간관계 속에서 리더십을 정의하지 않고, 리더십을 선교적 사건으로 
이해한다(전석재, 2015:290). 그리하여 선교적 리더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토록 돕는 사람이며, 교회와 성도들을 선교적 공동체가 되도록 돕는 일을 
감당한다. 선교적 다문화 교회로의 중요한 원리중 하나가 바로 선교적 리더십이다.  
컴퓨터(데스크 탑 및 노트북)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엠에스 윈도우(MS Window) 
혹은 맥 오에스(Mac OS)는 익숙한 이름일 터인데, 이것은 각각의 컴퓨터를 제어하는 운영 
체계(Operating System, OS)를 일컫는다. 어느 회사의 무슨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말은 어떤 
운영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과 동일시 여겨진다. 샬롯장로교회가 더 이상 한국인들을 
위한 교회가 아닌 다민족 공동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리더십 체계가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시 선교적 가치관으로 운용되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미셔널 라이프의 훈련 
마지막으로, 샬롯장로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의 세워지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미셔널 라이프의 훈련이 필요하다. 선교적 다문화교회는 선교와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닌 
미셔널 라이프 그 자체를 살게 된다.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선교를 경험하는 말이다. 이는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을 동시에 의미한다. 미셔널 라이프는 전적으로 성령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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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되는 삶이며,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다. 나의 힘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나와 가정, 공동체와 교회를 넘어서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이 미셔널 라이프이다. 
이 선교적 삶은 행함과 존재의 균형잡힌 삶이다. 샬롯장로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된 공동체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 된 교회의 구성원인 한 명, 
한 명이 거류민으로서, 소금과 빛으로서, 대조사회로서, 대안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통치를 드러냐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징표로서, 가시적 표지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사도적 공동체로서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예수의 증인 됨을 실천하는 미셔널 
라이프를 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요약  
필자는 본 장에서 먼저 샬롯장로교회의 현재상황 및 선교상황 알아보았으며, 
샬롯장로교회를 선교적 다문화교회로 형성하기 위한 사역 전략을 일곱가지로 
제안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겠다.  
그 첫 번째로는 바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분의 사역을 감당키 위하여 
이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가 교회이다. 이 전제 위에 있어야만 바르고 건강한 선교적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  
두 번째 전략은 교회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대상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자 위함이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목표 설정 없이는 
모든 것이 공갈포일 뿐이다.  
세 번째는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샬롯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배경 – 샬롯의 첫 아시안 교회라는 상징성, 규모면에서 가장 큰 부지와 빌딩 – 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과 이웃에 일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는 사람과 사람, 교회와 교회 그리고 민족과 민족간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샬롯장로교회의 지난 2년 동안의 연합 VBS 준비과정과 경험을 통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선교적 교회의 사역과 정체성을 유지,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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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는, 인재를 키워라. 작금의 시대와 상황, 다양한 환경과 문화에 맞는 
인재를 발굴,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 교회라는 특수한 환경과 문화를 넘어 선교적 
교회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절실하다. 
여섯 번째는, 선교적 리더는 인종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선교적 
공동체로 이끄는 사람이다. 이에 올바른 선교적 리더와 리더십에 관한 훈련이 필요하며, 
선교적 관점의 세계관을 가진 리더를 준비시켜야 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선교적 사명을 받은 선교적 공동체와 개인의 미셔널 
라이프의 훈련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계속해서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의 전체 결론으로 앞 선 장들에서 다뤄진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 아울러 결론에 대하여 다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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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전통적 한국 이민교회를 선교적 다문화 교회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내용들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40년 전 하나님께서는 
샬롯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샬롯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다. 이 교회는 사람의 계획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선교로 오늘까지 존립해 왔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작금에 현실 속에도 교회의 본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얼마든지 샬롯장로교회가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선교적 다문화 교회로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필자는 본 연구를 시작함에 있어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서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본 연구가 되어지기에 필요한 몇 가지 질문들을 담았다. 본 연구의 배경, 목적, 목표, 중심 
주제 및 질문 그리고 연구 방법론에 대하여 다루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도시 샬롯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지역의 역사를 비롯하여 행정 기반, 인구 통계, 경제 수준, 교통 상황, 정치 
성향, 교육 수준, 종교 통계, 기후 변화 그리고 최근에 이슈된 사건들까지 총망라하여 다뤄 
봄으로써 샬롯장로교회가 있는 지역과 이웃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이 
지역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한인들의 역사와 형편을 살펴보았고, 이들로 구성된 샬롯 
지역의 한인 이민교회 상황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계속 될 연구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의 현장인 샬롯장로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지난 
40년 역사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면서 그 당시 벌어졌던 사건들, 그리고 그 시절 함께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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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목사들과 연혁들을 보면서 샬롯장로교회의 현재의 좌소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로 
얻어진 샬롯장로교회의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의 다문화 사역 현황을 꼼꼼히 살펴 
봄으로써 본 교회의 장, 단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필자는 계속해서 제4장에서는 샬롯장로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선교적 교회에 
대한 신학적 근거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교적 교회의 배경과 
시작은 어디인지에 대하여 알아봄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교 속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제5장에서는 선교적 교회의 특징과 사역 원리에 대하여 다뤄 
보았다. 선교적 교회의 존재 이유와 이것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연구된 많은 학자들의 이론과 사역 원리들을 요약 정리하면서 선교적 교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의 특징을 통해 선교적 교회의 본질을 발견해 보았다. 본 연구의 4장과 5장은 
앞으로 샬롯장로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환을 하기 위함에 있어 중요하게 사용될 두 
기둥과 같다. 
제6장에서는 필자가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들을 방문하여 연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연구된 각각의 교회는 샬롯장로교회가 선교적 다문화 교회로 세워지는데 
필요한 원리들을 제공해 주었다. 여기서 발견된 공통점은 선교(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 공동체를 이끄는 선교적 리더십의 중요성, 성장에서 성숙에 이르는 변화 
그리고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과 이웃에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이다. 
제7장은 샬롯장로교회가 선교적 다문화 교회로 변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역 
전략을 담고 있다. 이는 앞선 6장에서 발견된 선교적 다문화 교회의 공통점을 본 교회에 
적용시킴으로써, 현재의 사역 현장과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지난 40년의 역사 속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움직여 왔다는 것, 
즉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뜻에 맞게 
교회의 정체성을 재정립 하는 것, 교회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네트워킹을 하는 것, 새로운 인재를 키우는 것, 선교적 리더십을 이해하여 동참시키는 것, 




이 연구를 통하여 샬롯장로교회가 전통적 한인 이민교회의 한계성에서 벗어나 
선교적 다문화 교회로 전환을 이뤄내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샬롯장로교회의 지난 40년의 지나온 길이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의 40년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흡사 필자에게만 느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의 상황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은 
유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지형, 다른 환경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샬롯장로교회가 다시 나아가야할 1년, 10년, 40년의 시간은 새로운 이웃과 
환경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질 또 다른 목회임을 기억하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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